
 

 

 

 

 

 

 

مسائل من لكثير والإيضاح التحقيق  

ضوء على  والزيارة والعمرة الحج  

(للحرمين)والسنة الكتاب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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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압둘 아지즈 빈 압둘라 빈 바즈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대학자이신 셰이크 

압둘 아지즈 빈 압둘라 빈 바즈 

저자 서문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며,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인 무함마드와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교우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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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핫즈와 그 우수성 및 예절, 핫즈를 위해 

여행을 떠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 요약본입니다. 또한 핫즈, 우므라, 

방문(지야라)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책(꾸란)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가 가리키는 바를 신중하게 

살폈으며, 무슬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자 

다음의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이를 엮었습니다: 

رْ  ك رَى فإَِّنْ  ﴿وَذكَ ِّ نِّينَْ تنَ فعَْ  الذ ِّ مِّ ؤ   ﴾55 ال م 

 그대는 떠올려 주라, 실로 떠올림은 믿는 

자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라. [앗-다리야트: 55],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يثاَقَْ اللّ  ْ أخََذَْ ﴿وَإِّذ ْ ينَْ مِّ تاَبَْ أ وت وا ال ذِّ ْ لَت بَي ِّن ن ه ْ ال كِّ ونَه ْ وَلَْ لِّلن اسِّ ت م   ﴾...تكَ 

 하나님께서 성서를 받은 자들과 맹약을 

맺으시며,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숨기지 말라 하셨느니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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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란: 187].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بِّر ِّْ عَلىَ وَتعَاَوَن وا...﴿  ْ﴾...وَالت ق وَى ال 

 ...선행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라... [알-마이다: 2].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솨히흐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ينْ » يحَة ، الد ِّ ِّ؟ رَس ولَْ ياَ لِّمَنْ : قِّيلَْ ثلَََثاً، الن صِّ ِّْ: قاَلَْ اللّ  تاَبِّهِّْ لِلِّ  ةِّْ وَلِّرَس ولِّهِّْ وَلِّكِّ ئَِّم   وَلِِّ
ينَْ لِّمِّ س  مْ  الم  تِّهِّ  «.وَعَام 

 «종교는 진심 어린 조언(나싀하)입니다.»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고 묻자, 

«하나님과 그분의 책, 그분의 사도, 무슬림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무슬림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1 

 
1 무슬림 전승, 번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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앋-따바라니가 후다이파를 통해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تمَْ  لمَْ  مَنْ » رِّْ يهَ  ينَْ بِّأمَ  لِّمِّ س  ، فلََي سَْ الم  م  ن ه  بِّحْ  لمَْ  وَمَنْ  مِّ ْ ي ص  سِّ حًا وَي م  ِّْ ناَصِّ  وَلِّرَس ولِّهِّْ لِلِّ 
تاَبِّهِّْ هِّْ وَلِّكِّ مَامِّ ِّ ةِّْ وَلِِّ ينَْ وَلِّعاَم  لِّمِّ س  مْ  فلََي سَْ الم  ن ه   «.مِّ

 «무슬림들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며,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 그분의 책, 무슬림 지도자, 그리고 일반 

무슬림 대중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나싀하)을 

품지 않는 자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1 

저는 하나님께 이 책이 저와 무슬림들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노력이 오직 그분의 

존귀한 얼굴만을 위한 순수한 것이 되기를, 나아가 

축복의 천국에서 그분 곁의 승리를 얻는 원천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십니다. 

 
1 앋-따바라니 『알아우솨뜨』 전승, 번호 (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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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핫즈와 우므라의 의무 및 신속한 수행에 대한 

증거들 

이 점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복들에게 그분의 성스러운 성전(바이트 

알하람)으로 핫즈를 떠날 것을 의무로 삼으셨고, 

이를 이슬람의 기둥 중 하나로 지정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 عَلىَ وَلِلِّ  جْ  الن اسِّ بَي تِّْ حِّ تطََاعَْ مَنِّْ ال  َْ فإَِّنْ  كَفَرَْ وَمَنْ  سَبِّيلًَْ إِّلَي هِّْ اس   عَنِّْ غَنِّيْ  اللّ 
ينَْ﴾  ال عاَلمَِّ

 ...그곳으로 갈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그 성전으로 핫즈를 수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나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느니라. [알 이므란: 97]. 



 

8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솨히하인)에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مْ  ب نِّيَْ» س  ْ عَلىَ الِِّ س  ْ إِّلَهَْ لَْ أنَْ  شَهَادةَِّْ: خَم  داً وَأنَْ  اللّ  ، إِّل  حَم  ِّْ، رَس ولْ  م   وَإِّقاَمِّْ اللّ 
لََةِّ، كَاةِّ، وَإِّيتاَءِّْ الص  مِّْ الز  ِّْ رَمَضَانَ، وَصَو  ِّْ بَي تِّْ وَحَج   «.الحَرَامِّْ اللّ 

 «이슬람은 다섯 가지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언, 예배(솰라)의 확립, 의무 

희사(자카)의 납부, 라마단 달의 단식(솨움), 

그리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으로의 

핫즈입니다.»1 

싸이드가 그의 수난에서 전하기를, 우마르 빈 

알카땁(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로 나는 이 여러 

도시들에 사람들을 보내어,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핫즈를 수행하지 않은 자들을 

 
1 알-부카리(8번), 무슬림(16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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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어 그들에게 인두세(지즈야)를 부과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닙니다."12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핫즈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자는 유대교인으로 

죽든 기독교인으로 죽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3 

핫즈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수행하지 않은 

자는 이를 서둘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 وا» ِّْ إِّلىَ تعََج  يضَةَْ يعَ نِّي - الحَج  ي لَْ أحََدكَ مْ  فإَِّنْ  - الفَرِّ ضْ  مَا يدَ رِّ  «.لَه ْ يعَ رِّ

 
1 『자미으 알아하디스』 (31221번)에서는 이를 『수난 싸이드 빈 만수르』

로 귀속시켰으나, 이용 가능한 판본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즉, 재정적인 여유. 
3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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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로 지정된 핫즈를 서둘러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 

또한 핫즈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즉시 

실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의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 ْ عَلىَ وَلِلِّ  جْ  الن اسِّ بَي تِّْ حِّ تطََاعَْ مَنِّْ ال  َْ فإَِّنْ  كَفَرَْ وَمَنْ  سَبِّيلًَْ إِّلَي هِّْ اس   عَنِّْ غَنِّيْ  اللّ 
ينَْ﴾  ال عاَلمَِّ

 ...그곳으로 갈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그 성전으로 핫즈를 수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나 불신하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느니라. [알 이므란: 97].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أيَ هَا» َْ إِّنْ  الن اس  واْ الحَجْ  عَلَي ك مْ  فَرَضَْ اللّ  ج   «.فَح 

 
1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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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들이여, 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핫즈를 의무로 삼으셨으니 핫즈를 수행하십시오.»1 

우므라의 의무를 보여주는 하디스들도 

전해지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브릴이 이슬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لََمْ » س  هَدَْ أنَْ  الِِّ ْ إِّلَهَْ لَْ أنَْ  تشَ  داً وَأنَْ  اللّ  ْ إِّل  حَم  ِّ، رَس ولْ  م  لََةَ، وَت قِّيمَْ اللّ  تِّيَْ الص   وَت ؤ 
كَاةَ، جْ  الز  رَْ، البَي تَْ وَتحَ  لَْ وَتعَ تمَِّ نَْ وَتغَ تسَِّ ض وءَ، وَت تِّمْ  الجَناَبَةِّ، مِّ  وَتصَ ومَْ الو 
 «رَمَضَانَْ

 «이슬람이란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언하는 것, 

예배(솰라)를 확립하는 것, 의무 희사(자카)를 내는 

것, 성전으로 핫즈와 우므라를 수행하는 것, 대불결 

상태(자나바)에서 목욕을 하는 것, 세정(우두)을 

온전히 마치는 것, 그리고 라마단 달에 단식하는 

것입니다.»2 이븐 쿠자이마와 앋-다라꾸뜨니가 

우마르 빈 알카땁(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1 무슬림 전승, 번호 (1337). 
2 이븐 쿠자이마 전승, 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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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시길)의 하디스를 전하였으며, 앋-

다라꾸뜨니는 '이것은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승 경로(사나드 솨히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의 하디스가 있습니다: 

ِّ، رَس ولَْ ياَ» نْ  الن ِّسَاءِّْ عَلىَ هَلْ  اللّ  ؟ مِّ هَاد  نْ : قاَلَْ جِّ هَاد ْ عَلَي هِّ  الحَجْ : فِّيهِّْ قِّتاَلَْ لَْ جِّ
رَة ْ  «وَالع م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여성들에게도 

분투(지하드)의 의무가 있습니까?»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전투가 없는 분투(지하드)가 있으니, 바로 핫즈와 

우므라입니다.»1 아흐마드와 이븐 마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핫즈와 우므라는 평생에 단 한 번만 의무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솨히흐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ة ، الحَجْ » ع  فهَ وَْ زَادَْ فمََنْ  مَر   «.تطََو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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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즈는 한 번입니다. 그 이상 행하는 것은 자발적 

경배입니다.»1 

자발적으로 핫즈와 우므라를 많이 행하는 

것은 순나입니다.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솨히하인)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رَة ْ» رَةِّْ إِّلىَ الع م  مَاْ، لِّمَا كَف ارَة ْ الع م  نهَ  ورْ  وَالحَجْ  بَي  ْ جَزَاءْ  لَه ْ لَي سَْ المَب ر   «.الجَن ة ْ إِّل 

 «한 번의 우므라에서 다음 우므라까지는 그사이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되며, 훌륭하게 완수된 

핫즈(핫즈 마브루르)에 대한 보상은 오직 

천국뿐입니다.»2 

항목 

죄로부터의 회개 의무와 부당함의 청산 

무슬림이 핫즈나 우므라를 위한 여행을 

결심했다면, 가족과 교우들에게 영광스럽고 

 
1 안-나싸이 전승, 번호 (2620). 
2 알-부카리(1773번), 무슬림(1349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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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금지하신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빚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증인을 세워야 하며, 모든 죄에 대해 즉시 

진실된 회개(타우바)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إِّلىَ وَت وب وا...﴿ يعاً اللّ  ن ونَْ أيَ هَْ جَمِّ مِّ ؤ  ونَْ﴾ لعَلَ ك مْ  ال م   ت ف لِّح 

 ...오 믿는 자들이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안-누르: 

31].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멈추고 버리는 것,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명예에 부당한 피해(마달림)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거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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ن دهَ ْ كَانَتْ  مَنْ » لمََة ْ عِّ يهِّْ مَظ  خَِّ نْ  لِِّ ْ أوَْ  مَالْ  مِّ ض  ر  يَتحََل لِّْ عِّ مَْ فلَ   يكَ ونَْ لَْ أنَْ  قَب لَْ اليَو 
يناَرْ  هَم ْ، وَلَْ دِّ ر  ذَْ صَالِّحْ  عَمَلْ  لَه ْ كَانَْ إِّنْ  دِّ ن ه ْ أ خِّ لمََتِّهِّ، بِّقدَ رِّْ مِّ  لَه ْ تكَ نْ  لمَْ  وَإِّنْ  مَظ 

ذَْ حَسَناَتْ  نْ  أ خِّ بِّهِّْ ي ِّئاَتِّْسَْ مِّ لَْ صَاحِّ مِّ  «.عَلَي هِّْ فَح 

 «자신의 형제에게 재산이나 명예와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 금화(디나르)도 

은화(디르함)도 소용없게 될 날이 오기 전에 오늘 

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그에게 선행이 

있다면 그가 입힌 피해만큼 차감될 것이요, 만약 

그에게 선행이 없다면 상대방의 악행을 가져와 

그에게 짊어지게 할 것입니다.»1 

핫즈와 우므라를 위한 경비는 허용된(할랄) 

재산에서 나온 깨끗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 إِّنْ » ْ يقَ بَلْ  لَْ طَي ِّبْ  تعَاَلىَ اللّ   «.طَي ِّباً إِّل 

 «실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선한 

것만을 받아들이십니다.»2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2449). 
2 무슬림 전승, 번호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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앋-따바라니가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خَرَجَْ إِّذاَ» ج  ا الر  لهَ ْ وَوَضَعَْ طَي ِّبَةْ  بِّنفَقََةْ  حَاجًّ ج  زِّْ فِّي رِّ مْ  لَب ي كَْ: فَناَدىَ الغَر   الل ه 
ناَدْ  نَاداَه ْ لَب ي كَ، نَْ م  ، زَاد كَْ وَسَع ديَ كَ، لَب ي كَْ: الس مَاءِّْ مِّ لَت كَْ حَلََل  ، وَرَاحِّ كَْ حَلََل   وَحَج 
ورْ  ،مَأ زْ  غَي رْ  مَب ر  لْ  خَرَجَْ وَإِّذاَ ور  ج  لَه ْ فوََضَعَْ الخَبِّيثةَِّْ بِّالن فقََةِّْ الر  ج  زِّْ فِّي رِّ  الغَر 
مْ  لَب ي كَْ: فَناَدىَ ناَدْ  نَاداَه ْ لَب ي كَ، الل ه  نَْ م   حَرَام ْ، زَاد كَْ سَع ديَ كَْ، وَلَْ لَب ي كَْ لَْ: الس مَاءِّْ مِّ
كَْ حَرَام ، وَنفَقََت كَْ ورْ مَبْ  غَي رْ  وَحَج   «.ر 

 «사람이 깨끗한 경비를 지니고 핫즈를 떠나며 

등자에 발을 올리고 '오 하나님 분부대로 

왔나이다(랍바이칼 라훔마 랍바이크)'라고 외치면, 

하늘에서 외치는 자가 '분부대로 왔으며 행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당신의 양식은 할랄이요, 당신의 

탈것 또한 할랄이며, 당신의 핫즈는 훌륭히 

완수되어 죄가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반면, 사람이 

불결한 경비를 지니고 떠나며 등자에 발을 올리고 

'오 하나님 분부대로 왔나이다(랍바이칼 라훔마 

랍바이크)'라고 외치면, 하늘에서 외치는 자가 

'분부대로 오지 않았으며 행복도 없도다. 당신의 

양식은 하람이요, 당신의 경비 또한 하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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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핫즈는 훌륭히 완수되지 못했도다'라고 

외칩니다.»1 

핫즈 순례자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تعَ فِّفْ  وَمَنْ » ف ه ْ يَس  تغَ نِّْ وَمَنْ  اللّ  ، ي عِّ نِّهِّْ يَس   «.اللّ  ْ ي غ 

 «자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순결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2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يَزَالْ  لَْ» ج  ألَْ  الر  مَْ يأَ تِّيَْ حَت ى الن اسَْ يَس  هِّْ فِّي وَلَي سَْ القِّياَمَةِّْ يَو  هِّ عَة ْ وَج  ز  مْ  م   «.لَح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걸하는 자는 부활의 

날(야우물 끼야마)에 그의 얼굴에 살점 하나 남지 

않은 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3 

 
1 『알-카비르』에서 앗-타바라니 전승, 번호 (2989). 
2 알-부카리(1427번), 무슬림(1035번) 전승. 
3 알-부카리(1474번), 무슬림(4040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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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즈 순례자는 핫즈와 우므라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얼굴과 내세를 목표로 해야 하며, 그 숭고한 

장소들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 해야 합니다. 핫즈를 통해 

현세의 이익이나 물질,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나 명성, 자랑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추악한 목적이며, 

행위가 헛수고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يد ْ كَانَْ ﴿مَنْ  ياَ ال حَياَةَْ ي رِّ ينَتهََا الد ن  ِّْ وَزِّ مْ  ن وَف  مْ  إِّلَي هِّ مَالهَ   ي ب خَس ونَْ لَْ فِّيهَا وَه مْ  فِّيهَا أعَ 
ينَْ أ ولَئِّكَْ 15 مْ  لَي سَْ ال ذِّ رَةِّْ فِّي لهَ  ْ الخِّ لْ  فِّيهَا صَنعَ وا مَا وَحَبِّطَْ الن ارْ  إِّل  ا وَباَطِّ  م 

 ْ﴾16 يعَ مَل ونَْ كَان وا

 현세의 삶과 그 화려함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러줄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세에서 불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자들이니라. 그들이 그곳(현세)에서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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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며,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리라. [후드: 15-16].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نْ  يد ْ كَانَْ ﴿م  لَةَْ ي رِّ ناَ ال عاَجِّ ل  يد ْ لِّمَنْ  نَشَاءْ  مَا فِّيهَا لَه ْ عَج  ناَ ث مْ  ن رِّ  جَهَن مَْ لَه ْ جَعلَ 
لََهَا ومًا يَص  ورًا مَذ م  رَةَْ أرََادَْ وَمَنْ  18 مَد ح  خِّ نْ  وَه وَْ سَع يهََا لهََا وَسَعىَ ال  مِّ ؤ   م 

مْ  كَانَْ فأَ ولَئِّكَْ ي ه   ﴾19 مَش ك ورًا سَع 

 누구든 속히 지나가는 현세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뜻하는 바를 

그곳에서 서둘러 베풀어 줄 것이니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를 위해 지옥(자한남)을 마련할 것이며, 

그는 비난받고 쫓겨난 채 그곳에 들어가게 되리라. 

 반면, 내세를 바라고 믿음을 가진 채 그것을 

위해 마땅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노력은 감사히 여겨질 것이니라. [알이쓰라: 18-

19].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نىَ أنَاَ: تعَاَلىَ اللّ  ْ قاَلَْ» ، عَنِّْ الش رَكَاءِّْ أغَ  كِّ ر  لَْ مَنْ  الش ِّ ي أشَ رَكَْ عَمَلًَْ عَمِّ  فِّيهِّْ مَعِّ
ي ت ه ْ غَي رِّ كَه ْ ترََك  ر   «.وَ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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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등한 대상들 중에서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이니라. 

누구든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에 나 이외의 

다른 것을 대등한 대상으로 삼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와 그가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을 모두 버릴 

것이니라.'»1 

또한 여행 중에 순종과 경외심, 그리고 종교적 

이해를 갖춘 훌륭한 사람들과 동행해야 하며, 

어리석은 자들이나 타락한 자들과 동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핫즈와 우므라에서 규정된 

사항들을 배우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올바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동물, 자동차, 비행기 등 탈것에 오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미한 뒤, 

타크비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세 번 

외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무슬림 전승, 번호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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رَْ ال ذِّي س ب حَانَْ...﴿ نِّينَْ لَه ْ ك ن ا وَمَا هَذاَ لَناَ سَخ  ق رِّ ن قلَِّب ونَْ رَب ِّناَْ إِّلىَ وَإِّن ا 13 م   لمَ 
14﴾ 

 ...우리에게 이것을 복종시키신 분께 영광이 

있기를. 우리는 이것을 다룰 능력이 없었노라. 

 그리고 실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앚-주흐루프: 13-14]. 

مْ » ألَ كَْ إِّن ِّي الل ه  ي فِّي أسَ  نَْ وَالت ق وَى، البِّرْ  هَذاَ سَفَرِّ ضَى، مَا العمََلِّْ وَمِّ مْ  ترَ  نْ  الل ه  ِّ  هَو 
ناَ وِّْ هَذاَ، سَفَرَناَ عَلَي  مْ  ب ع دهَ ، عَن ا وَاط  بْ  أنَ تَْ الل ه  ، فِّي الص احِّ  فِّيْ وَالخَلِّيفَة ْ الس فَرِّ

، مْ  الِهَ لِّ نْ  بِّكَْ أعَ وذ ْ يإِّن ِّْ الل ه  ثاَءِّْ مِّ ، وَع  ، وَكَآبَةِّْ الس فَرِّ ن قلََبِّْ وَس وءِّْ المَن ظَرِّ  فِّيْ الم 

لِّْ المَالِّْ  ؛ْ«وَالِهَ 

 «오 하나님, 실로 저는 이 여행에서 선행과 

경외심을 구하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의 이 여행을 수월하게 

하시고 그 먼 거리를 줄여 주소서. 오 하나님, 당신은 

이 여행의 동반자이시며 가족들을 돌보시는 

수호자이십니다. 오 하나님, 실로 저는 여행의 

고단함, 우울한 광경, 그리고 재산과 가족에게 

일어날 불행한 결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1 

 
1 무슬림 전승, 번호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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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진 신뢰할 수 있는 

전승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전했습니다. 

여행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 용서 

구하기(이쓰티그파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원하고 간절히 매달리기, 꾸란 낭송 및 그 의미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동 예배를 지키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자신과 무관한 일에 참견하는 

것, 과도한 농담을 삼가며 혀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 험담, 이간질, 그리고 동행이나 다른 무슬림 

형제들을 조롱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는 동행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지혜와 

훌륭한 훈계로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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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순례자가 미까트에 도착했을 때 행해야 할 일 

미까트에 도착하면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을 할 때 

재봉된 옷을 벗고 목욕하셨다는 전승이 있으며,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솨히하인)에서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رَس ولَْ أ طَي ِّبْ  ك ن تْ » 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لّ  رَامِّ ح  ِّ مَ، أنَْ  قَب لَْ لِِّ رِّ  ْ،«بِّالبَي تِّْ يَط وفَْ أنَْ  قَب لَْ وَلِّحَل ِّهِّْ ي ح 

 «저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흐람을 위해 그분께 향을 발라 드렸고, 또한 

이흐람에서 벗어나신 뒤 하나님의 집을 도는 

의식을 하시기 전에 그분께 향을 발라 

드렸습니다.»1 그리고 아이샤가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 상태에 들어간 뒤 생리를 하게 되었을 때, 

 
1 알-부카리(1539번), 무슬림(1189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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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녀에게 전신 세정을 하고 

핫즈를 위한 이흐람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아쓰마 빈트 우마이스가 

둘훌라이파에서 출산했을 때, 목욕을 하고 천으로 

감싼 뒤 이흐람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1. 이는 

여성이 미까트에 도착했을 때 월경 중인 

여성이거나 산후 출혈 중인 여성일지라도, 목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흐람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아이샤와 

아쓰마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제외하고 순례자가 하는 모든 의식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이흐람을 하려는 자는 콧수염, 손발톱, 음모, 

그리고 겨드랑이 털을 다듬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흐람을 한 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므로, 

 
1 무슬림 전승, 번호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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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상태에서 자를 필요가 없도록 미리 필요한 

만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항상 다듬도록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رَة ْ» سْ  الفِّط  ،: خَم  تاَن  داَد ، الخِّ تِّح  س  بِّ، وَقصَْ  وَالِّ ، وَقلَ مْ  الش ارِّ فاَرِّ  وَنَت فْ  الِظَ 
ب طِّْ  «.الِِّ

 «인간의 본성(피뜨라)은 다섯 가지입니다: 할례, 

음모 깎기, 콧수염 자르기, 손발톱 깎기, 그리고 

겨드랑이 털 뽑기입니다.»1 

『솨히흐 무쓸림』에서 아나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하기를: 

ْ فِّي لَناَ وَق تَْ» بِّ، قصَ ِّ ، وَقلَ مِّْ الش ارِّ فاَرِّ ، وَنَت فِّْ الِظَ  ب طِّ  لَْ أنَْ : العاَنَةِّْ وَحَل قِّْ الِِّ
كَْ ثرََْ ذلَِّكَْ نَت ر  نْ  أكَ  ينَْ مِّ بعَِّ  «.لَي لَةًْ أرَ 

 
1 알-부카리(5891번), 무슬림(257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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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수염 자르기, 손발톱 깎기, 겨드랑이 털 뽑기, 

음모 깎기에 대해 우리에게 기한이 정해졌으니, 

이를 40일 밤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1 

안-나싸이는 다음 문구로 전했습니다: 

ِّْ رَس ولْ  لَناَ وَق تَْ»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لّ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우리에게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2 아흐마드, 아부 다우드, 그리고 

앗-티르미디도 안-나싸이와 동일한 문구로 

전했습니다. 한편 머리카락의 경우, 이흐람 시 

남성과 여성 모두 조금이라도 자르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염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밀거나 

일부라도 자르는 것은 금지됩니다. 오히려 이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솨히하인)에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1 무슬림 전승, 번호 (258). 
2 안-나싸이 전승, 번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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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ينَ، خَالِّف وا» كِّ ش رِّ وا الم  ف وا الل ِّحَى، وَف ِّر  بَْ وَأحَ   «.الش وَارِّ

 «다신교도들과 다르게 행하십시오. 수염은 길게 

기르고, 콧수염은 짧게 깎으십시오.»1 무슬림이 

그의 『솨히흐』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ا» ز  بَ، ج  وا الش وَارِّ خ  وسَْ خَالِّف وا الل ِّحَى، وَأرَ   «.المَج 

 «콧수염을 짧게 다듬고, 수염은 늘어뜨리십시오. 

마주쓰(조로아스터교도)들과 다르게 

행하십시오.»2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나를 

위반하고 수염 기르는 것을 반대하며 불신자나 

여성과 닮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크나큰 재난이 

 
1 알-부카리(2892번), 무슬림(259번) 전승. 
2 무슬림 전승, 번호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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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교육에 종사한다고 

자처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실로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무슬림들을 순나에 부합하고 이를 

굳게 지키며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대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며 그분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남성은 하의(이자르)와 상의(리다)를 

입으며, 깨끗한 하얀색인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샌들을 신고 이흐람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 » رِّ داَءْ  إِّزَارْ  فِّي أحََد ك مْ  وَل ي ح  ، وَرِّ د ْ لمَْ  فإَِّنْ  وَنعَ لَي نِّ يلَ بَسْ  نعَ لَي نِّْ يَجِّ ف ي نِّْ فلَ   خ 
فَلَْ يكَ وناَ حَت ى وَل يقَ طَع ه مَا نَْ أسَ  بَي نِّْ مِّ  «الكَ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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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각자는 하의와 상의, 그리고 두 

짝의 샌들을 착용한 상태로 이흐람을 하십시오. 

만약 신샌들이 없다면 가죽 양말(쿠프)을 신고 

그것을 복숭아뼈 아래로 오도록 잘라내십시오.»1 

이맘 아흐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전승. 

여성의 경우 남성의 복장을 모방하는 것만 

주의한다면, 검은색이든 초록색이든 그 외의 

색이든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이흐람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이흐람 중에는 니깝(눈만 

내놓는 얼굴 가리개)과 장갑을 낄 수 없으며, 

니깝과 장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얼굴과 손을 

가려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을 한 여성에게 

니깝과 장갑 착용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중이 여성의 이흐람 복장으로 초록색이나 

검은색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무슬림 전승, 번호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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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과 정돈을 마치고 이흐람 복장을 입은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핫즈나 우므라의 

순례(누쑤크)에 진입하겠다는 의도(니야)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الْ  إِّن مَا» ، الِعَ  ئْ  لِّك ل ِّْ وَإِّن مَاْ بِّالن ِّي اتِّ رِّ  «.نَوَى مَا ام 

 «모든 행위는 의도에 달려 있으며, 실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얻게 됩니다.»1 

그리고 그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므라를 의도했다면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습니다(랍바이카 

우므라탄)" 또는 "오 하나님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습니다(알라훔마 랍바이카 우므라탄)"라고 

말하고, 핫즈를 의도했다면 "핫즈로 분부대로 

왔습니다(랍바이카 핫잔)" 또는 "오 하나님 핫즈로 

분부대로 왔습니다(알라훔마 랍바이카 핫잔)"라고 

말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1 알-부카리(1번), 무슬림(1907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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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둘을 동시에 의도했다면 "오 하나님 

우므라와 핫즈로 분부대로 왔습니다(알라훔마 

랍바이카 우므라탄 와 핫잔)"라고 탈비야를 

읊습니다. 이러한 말은 동물이나 자동차 등 자신의 

탈것에 올라탄 뒤에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도 낙타 위에 올라탄 뒤 

미까트에서 이동을 시작하시며 소리 내어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오직 

이흐람에만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진 바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배나 따와프 등 다른 행위에 있어서는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려고 의도했습니다'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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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따와프를 하려고 의도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이며,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더욱 추악하고 죄가 큰 

행동입니다. 만약 의도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된 것이었다면,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를 

명시하시고 당신의 행동이나 말씀으로 

공동체(움마)에 명확히 밝히셨을 것이며, 훌륭한 

선조들(쌀라프 아솨리흐)이 먼저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나 그의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로부터 그런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이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رِّْ وَشَرْ » دثَاَت هَا، الِ م  ح   «ضَلََلَة ْ بِّد عَةْ  وَك لْ  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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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악한 일은 종교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인 것이며, 모든 이단(비드아)은 

방황입니다.»1 무슬림이 그의 솨히흐에서 전승,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ثََْ مَنْ » ناَ فِّي أحَ  رِّ ن ه ْ لَي سَْ مَا هَذاَ أمَ   «رَد ْ فهَ وَْ مِّ

 «우리의 이 종교(일)에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자의 행위는 거부될 것입니다.»2 그 

정확성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전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لَْ مَنْ » ناَ عَلَي هِّْ لَي سَْ عَمَلًَْ عَمِّ ر   «.رَد ْ فهَ وَْ أمَ 

 «우리의 명령(종교)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의 

행위는 거부될 것입니다.»3 

항목 

장소적 미까트와 그 지정에 대하여 

미까트는 다섯 곳입니다: 

 
1 무슬림 전승, 번호 (867). 
2 알-부카리(2697번), 무슬림(1718번) 전승. 
3 알-부카리(2550번), 무슬림(1718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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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훌라이파입니다. 이곳은 마디나 

사람들의 미까트이며,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아비야르 알리로 불립니다. 

둘째: 알주흐파입니다. 이곳은 샴 사람들의 

미까트이며, 라비그에 인접한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라비그에서 

이흐람을 맺으며, 라비그에서 이흐람을 맺은 자는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맺은 것입니다. 라비그가 

알주흐파보다 조금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까른 알마나질입니다. 이곳은 나즈드 

사람들의 미까트이며, 오늘날 앗싸일로 불립니다. 

넷째: 얄람람입니다. 이곳은 예멘 사람들의 

미까트입니다. 

다섯째: 다트 이르끄입니다. 이곳은 이라크 

사람들의 미까트입니다. 

이러한 미까트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우리가 언급한 자들, 

그리고 핫즈나 우므라를 의도하고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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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서 

이흐람을 맺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육로로 

지나가든 항로로 지나가든 핫즈나 우므라를 

원하여 마카로 향하는 자가 이흐람 없이 그곳을 

지나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 

미까트들을 지정하시며 하신 다음의 일반적인 

말씀 때문입니다: 

، ه نْ » نْ  أتَىَ وَلِّمَنْ  لهَ ن  نْ  عَلَي هِّ ، غَي رِّْ مِّ ن  لِّهِّ نْ  أهَ  م  رَةَْ الحَجْ  أرََادَْ مِّ  «.وَالع م 

 «그곳들은 해당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핫즈와 우므라를 의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1 

핫즈나 우므라를 목적으로 항로를 통해 마카로 

향하는 자에게 규정된 것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목욕 등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까트에 가까워지면 하의와 상의를 입고, 시간이 

 
1 알-부카리(1524번), 무슬림(1181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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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하다면 우므라를 위한 탈비야를 외치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핫즈를 위한 탈비야를 

외칩니다. 탑승하기 전이나 미까트에 가까워지기 

전에 하의와 상의를 입는 것은 무방하나, 미까트와 

나란히 위치하거나 그곳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순례 의식에 진입할 의도를 품거나 탈비야를 

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오직 

미까트에서만 이흐람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다른 모든 일들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는 것은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رَس ولِّْ فِّي لكَ مْ  كَانَْ ﴿لقَدَ ْ وَة ْ اللّ   ْ﴾...حَسَنةَ ْ أ س 

 실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도 안에 훌륭한 

본보기가 있노라... [알-아흐잡: 21].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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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 고별 핫즈(핫자툴 와다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ذ وا» كَك مْ  عَن ِّي خ   «.مَناَسِّ

 «나로부터 여러분의 순례 의식(마나씨크)을 

배우십시오.»1 

마카로 향하되 핫즈나 우므라를 의도하지 않은 

자, 예를 들어 상인, 나무꾼, 우편 배달부 등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이흐람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미까트를 언급하시며 앞선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ه نْ » نْ  أتَىَ وَلِّمَنْ  لهَ ن  نْ  عَلَي هِّ ، غَي رِّْ مِّ ن  لِّهِّ نْ  أهَ  م  رَةَْ الحَجْ  أرََادَْ مِّ  ،«وَالع م 

 «그곳들은 해당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핫즈와 우므라를 의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2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미까트를 지나가더라도 핫즈나 

 
1 무슬림 전승, 번호 (1297). 
2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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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므라를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흐람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이자 그들을 위한 수월함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마카 정복의 해에 

마카에 오셨을 때 이흐람을 하지 않으시고 머리에 

투구를 쓴 채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분께서는 핫즈나 우므라를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카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우상숭배(쉬르크)를 

제거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주지가 미까트 안쪽에 있는 자, 예를 들어 

짓다, 움뭇쌀람, 바흐라, 아쉬샤라이으, 바드르, 

마쓰투라 등과 같은 곳의 주민들은 앞서 언급된 

다섯 곳의 미까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주지가 곧 그들의 미까트가 되며,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핫즈나 우므라로 이흐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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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습니다. 만약 미까트 바깥에 또 다른 거주지가 

있다면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원한다면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맺을 수도 있고, 미까트보다 

마카에 더 가까운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흐람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미까트를 

언급하시며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하신 다음의 일반적인 

말씀 때문입니다: 

، كَانَْ فمََنْ » هَل ه ْ د ونهَ ن  نْ  فمَ  لِّهِّ، مِّ لْ  حَت ى وَكَذلَِّكَْ أهَ  ل ونَْ مَك ةَْ أهَ  نْ  ي هِّ  «مَك ةَْ مِّ

 «그 안쪽에 있는 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흐람을 

시작하고, 심지어 마카 사람들조차 마카에서 

이흐람을 시작합니다.»12 알-부카리와 무슬림 전승. 

하지만 하람(성역) 구역 안에 있으면서 

우므라를 의도한 자는 힐(하람 밖의 구역)로 

나가서 그곳에서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맺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1 이전 하디스의 일부. 
2 무할루후(이흐람을 시작하고 탈비야를 외치는 곳): 즉, 자신의 이흐람 

장소에서 탈비야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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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는 아이샤가 우므라를 요청했을 때, 

그녀의 오빠인 압두르라흐만에게 그녀를 데리고 

힐로 나가서 그곳에서 이흐람을 맺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므라를 수행하는 

자가 하람 구역 안에서 우므라 이흐람을 맺지 않고, 

반드시 힐에서 맺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하디스는 앞서 언급된 이븐 압바쓰의 

하디스를 구체화하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다음 말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لْ  حَت ى» ل ونَْ مَك ةَْ أهَ  نْ  ي هِّ  ،«مَك ةَْ مِّ

 «심지어 마카 사람들조차 마카에서 이흐람을 

시작합니다.»1 이 말씀은 우므라가 아닌 핫즈의 

이흐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람 안에서 우므라의 

이흐람을 맺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며 그녀에게 힐로 나가는 

수고를 지우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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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이며, 대다수 학자들(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하디스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므로 믿는 

자에게 더 안전한 길입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부 사람들이 핫즈 전에 이미 우므라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핫즈 이후에 탄이임이나 

알지으라나 등에서 이흐람을 맺어 우므라를 

반복하는 것은 율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들은 이를 지양하는 것이 더 좋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은 핫즈를 마친 후 

우므라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샤만이 

탄이임에서 우므라를 수행했는데, 이는 그녀가 

월경으로 인해 마카에 입성할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므라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맺었던 우므라를 

대신하여 우므라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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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요청하였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를 

승낙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핫즈와 함께 

수행한 우므라와 이번 단독 우므라, 두 번의 

우므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샤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라면 핫즈를 마친 후 우므라를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모든 증거를 실천하고 

무슬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순례자들이 메카에 들어올 때 행한 소순례 외에 

대순례를 마친 후 또 다른 소순례를 실시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며, 많은 

혼잡과 사고를 유발한다. 더욱이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가르침과 순나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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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미까트에 도착한 

자의 규정 

미까트에 도착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음을 아십시오: 

첫째, 라마단이나 샤으반처럼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에게 규정된 

순나는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를 의도하고 입으로 소리 내어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나이다(랍바이카 

우므라탄)" 또는 "오 하나님 우므라로 분부대로 

왔나이다(알라훔마 랍바이카 우므라탄)"라고 말한 

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탈비야를 외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مْ  لَب ي كَْ» يكَْ لَْ لَب ي كَْ لَب ي كَ، الل ه  دَْ إِّنْ  لَب ي كَ، لكََْ شَرِّ ل كَ، لكََْ وَالن ِّع مَةَْ الحَم  يكَْ لَْ وَالم   شَرِّ
 «.لكََْ

 «오 하나님 분부대로 왔나이다. 분부대로 

왔나이다. 당신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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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부대로 왔나이다. 실로 찬미와 은혜와 주권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나이다(랍바이칼 라훔마 랍바이크 랍바이카 라 

샤리카 라카 랍바이크 인날 함다 완니으마타 라카 

왈물크 라 샤리카 라크).»1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이 

탈비야를 많이 외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을 많이 합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탈비야를 멈추고 성전을 7바퀴 도는 따와프를 한 

뒤, 마깜 뒤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앗솨파로 나가서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7바퀴 도는 싸으이를 합니다. 이후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면 그의 우므라가 완료되며,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둘째, 핫즈의 달에 미까트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핫즈의 달은 샤우왈, 둘까으다, 그리고 

둘힞자 달의 첫 열흘입니다. 

 
1 알-부카리(1549번), 무슬림(1184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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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에게는 단독 핫즈, 단독 우므라,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고별 핫즈 당시 둘까으다 달에 

미까트에 도착하셨을 때, 교우들에게 이 세 가지 

순례 방식(누쑤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생 제물(하디)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도 역시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고, 앞서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미까트에 

도착한 자의 규정에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수행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교우들이 

마카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이흐람을 우므라로 

바꾸도록 명령하셨고, 마카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이흐람을 해제했습니다. 단, 

희생 제물을 동반한 자는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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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희생 제를 바치는 날(야우문 

나흐르)에 해제할 때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의 순나는 핫즈와 우므라를 동시에 이흐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고 당시 희생 

제물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께서는 교우들 중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로서 이미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은 이들에게, 

우므라와 함께 핫즈를 위한 탈비야를 외치고 희생 

제를 바치는 날에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가 단독 핫즈로 이흐람을 맺었더라도, 

두 가지를 결합한 자(까린)와 마찬가지로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해제할 때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 핫즈나 

핫즈와 우므라 결합으로 이흐람을 맺었으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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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이 없는 자는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흐람을 우므라로 바꾸어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고 머리를 자른 뒤 해제하는 

것이 그에게 규정된 순나입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오지 않은 

교우들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늦게 

도착하여 이로 인해 핫즈를 놓칠까 두려운 

상황이라면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흐람을 맺은 자가 질병이나 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순례 의식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이흐람을 할 때 "만약 어떤 장애물이 

저를 막는다면, 저의 해제 장소는 당신께서 저를 

멈추게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파인 하바싸니 

하비쑨 파마힐리 하이쑤 하바쓰따니)"라고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두바아 빈트 앚-

주바이르(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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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실로 저는 핫즈를 원하지만 

몸이 아픕니다." 그러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ي» ج ِّ ي ح  طِّ ترَِّ ل ِّي أنَْ  وَاش  تنَِّي حَي ثْ  مَحِّ  «حَبَس 

 «핫즈를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해제 장소는 

당신께서 저를 멈추게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라는 

조건을 다십시오.»1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이 조건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흐람을 

맺은 자에게 질병이나 적의 방해 등 순례 완수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게는 어떠한 속죄의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알-부카리(5089번), 무슬림(1207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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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어린아이의 핫즈가 이슬람의 의무 핫즈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어린 소년과 소녀의 핫즈는 유효합니다. 『

솨히흐 무슬림』에서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한 

여성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어린아이를 들어 올리며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이 아이에게도 핫즈가 

성립됩니까?"라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رْ  وَلكَِّْ نعَمَ   «.أجَ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1 

『솨히흐 알-부카리』에서 앗싸입 빈 

야지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곱 살이었을 때, 사람들은 

 
1 무슬림 전승, 번호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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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핫즈를 

수행했습니다.»1 하지만 이 핫즈가 아이들의 

이슬람 의무 핫즈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노예 신분의 남성과 여성 역시 핫즈가 

유효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이슬람 의무 핫즈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صَبِّي  ْ أيَ مَا» ن ثَ، بلََغَْ ث مْ  حَج  جْ  أنَْ  فعَلََي هِّْ الحِّ ةًْ يَح  رَى، حَج  ، عَب دْ  وَأيَ مَا أ خ   ث مْ  حَج 
تِّقَ، ة ْ فعَلََي هِّْ أ ع  رَى حَج   «أ خ 

 «어떤 소년이든 핫즈를 한 후 성년에 이르면 그는 

다시 핫즈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노예든 핫즈를 한 후 해방되면 그는 다시 핫즈를 

수행해야 합니다.»2 이븐 아비 샤이바와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858). 
2 이븐 아비 샤이바(4권/444)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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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하끼가 훌륭한(하싼)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그를 대신해 이흐람을 의도합니다. 

아이의 재봉된 옷을 벗기고 그를 대신해 탈비야를 

외치면, 아이는 그로 인해 이흐람 상태가 되며, 

이흐람을 한 성인 남성에게 금지된 것들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녀 역시 보호자가 그녀를 

대신해 이흐람을 의도하고 탈비야를 외칩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흐람 상태가 되며, 이흐람을 한 

성인 여성에게 금지된 것들이 그녀에게도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이 아이들이 따와프를 할 

때는 옷과 몸이 깨끗한 상태(타하라)여야 합니다. 

따와프는 솰라와 유사하며, 청결은 그 유효성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소년과 소녀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었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스스로 이흐람을 맺고 

이흐람 시 성인이 하는 것과 같이 목욕과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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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 등을 직접 수행합니다. 이들의 일과 이익을 

관리하는 보호자는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다른 

누구이든 무관합니다. 돌 던지기 등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식은 보호자가 대신 수행하며, 

그 외의 다른 의식들, 즉 아라파에 머무는 것, 미나와 

무즈달리파에서 밤을 보내는 것, 따와프와 싸으이 

등은 아이들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따와프와 싸으이를 직접 할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업힌 채로 따와프와 싸으이를 

합니다. 아이를 업고 도는 자는 자신과 아이의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따와프와 

싸으이를 의도하여 수행한 뒤, 자신을 위한 

독립적인 따와프와 독립적인 싸으이를 따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예배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다음의 성스러운 하디스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يب كَْ مَا دعَْ » يب كَْ لَْ مَا إِّلىَ يَرِّ  «.يَ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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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운 것은 버리고 의심스럽지 않은 것을 

취하십시오.»1 다만, 업은 자가 자신과 업힌 아이 

모두를 위해 한 번의 따와프를 의도했다 하더라도,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아이의 핫즈에 대해 질문한 

여성에게 아이를 위해 단독으로 따와프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의무였다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명백히 밝히셨을 것입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소년과 소녀는 이흐람을 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따와프를 시작하기 전에 

하다스(불결 상태)와 나자쓰(불결한 물질)로부터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받습니다. 보호자가 어린 

소년과 소녀를 대신해 이흐람을 맺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자발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하면 

그에게 보상이 따르고, 행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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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항목 

이흐람 시 금지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 

이흐람을 의도한 후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조금이라도 

자르거나 향수를 바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셔츠처럼 신체 구조에 맞게 

재단되고 꿰매어진 재봉된 옷을 전체적으로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러닝셔츠, 바지, 가죽 양말, 

양말처럼 신체의 일부를 감싸는 재봉된 옷을 입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지를 입는 것이 허용되며, 샌들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르지 않고 가죽 양말을 

신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두 권의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에 확증된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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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د ْ لمَْ  مَنْ » ، يَجِّ ْ نعَ لَي نِّ ، فلَ يلَ بَسِّ ف ي نِّ د ْ لمَْ  وَمَنْ  خ  يلَ بَسْ  إِّزَارًا، يَجِّ يلَْ فلَ   «.سَرَاوِّ

 "«샌들을 구하지 못한 자는 가죽 양말(쿠프)을 

신고, 하의(이자르)를 구하지 못한 자는 바지를 

입으라»1."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샌달이 없어 가죽 양말을 

신어야 할 때 그것을 자르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된 규정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마디나에서 

이흐람을 맺은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렇게 명령하셨으나, 훗날 

아라파트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는 샌들이 

없을 때 가죽 양말을 신도록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자르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는 마디나에서의 답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하디스학과 율법학 

 
1 알-부카리(1841번), 무슬림(1179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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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알려진 바와 같이, 필요한 시기에 설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르라는 명령이 취소되었음이 입증됩니다. 만약 

그것이 의무였다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반드시 밝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흐람을 맺은 자가 복숭아뼈 아래로 내려오는 

짧은 가죽 양말을 신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샌들과 같은 종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의를 매듭짓거나 끈 등으로 묶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부드럽고 가볍게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고 긁는 것은 허용되며,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더라도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흐람을 맺은 여성은 부르까으나 니깝처럼 

얼굴을 위한 재봉된 옷을 입거나, 장갑처럼 손을 

위한 재봉된 옷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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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أةَ ْ تنَ تقَِّبِّْ وَلَْ» مَة ، المَر  رِّ ح  ْ وَلَْ الم   «الق ف ازَي نِّْ تلَ بَسِّ

 «이흐람 상태의 여성은 니깝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장갑을 껴서도 안 됩니다.»1 알-부카리 전승. 

장갑이란 양모나 면 등으로 손의 크기에 맞게 

꿰매거나 짠 것을 말합니다. 

여성에게는 그 외의 재봉된 옷들, 즉 셔츠, 바지, 

가죽 양말, 일반 양말 등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키마르(베일)를 머리띠 없이 

얼굴 위로 늘어뜨리는 것도 

허용되며, 키마르(베일)이 그녀의 얼굴에 닿더라도 

죄가 없습니다. 이는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흐람 상태로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있을 때, 기마병들이 우리 곁을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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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나란히 지나갈 

때면 우리 각자는 겉옷을 머리에서 얼굴로 

늘어뜨렸고,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1 아부 다우드와 이븐 마자가 

전했으며, 앋-다라꾸뜨니도 움무 쌀라마의 

하디스를 통해 이와 유사하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이나 다른 것으로 손을 가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외간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을 가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ينَْ وَلَْ...﴿ ينَتهَ نْ  ي ب دِّ ْ زِّ نْ  إِّل  ب ع ولَتِّهِّ  ْ﴾...لِّ

 ...남편들 앞이 아니면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말게 하라... [안-누르: 31]. 얼굴과 손이 

가장 큰 아름다움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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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얼굴은 더욱 강하고 중대한 부위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ه نْ  وَإِّذاَ...﴿ ألَ وه نْ  مَتاَعًا سَألَ ت م  نْ  فاَس  جَابْ  وَرَاءِّْ مِّ هَرْ  ذلَِّك مْ  حِّ  لِّق ل وبِّك مْ  أطَ 
نْ   ْ﴾...وَق ل وبِّهِّ

 ...너희가 그녀들에게 물건을 요구할 일이 

있거든 휘장 너머로 요구하라. 그것이 너희의 

마음과 그녀들의 마음을 더 순결하게 하느니라... 

[알-아흐잡: 53]. 

키마르(베일)가 얼굴에 닿지 않도록 그 아래에 

머리띠를 두르는 많은 여성들의 관행은 우리가 

아는 한 율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규정된 것이었다면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공동체에게 

밝히셨을 것이며, 이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흐람을 한 남성과 여성 모두 더러워진 이흐람 

옷을 세탁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파란이나 와르쓰가 묻은 옷을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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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이를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흐람을 한 자는 의무적으로 추잡한 언행과 

악행,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ه رْ  ﴿ال حَجْ  ع ل ومَاتْ  أشَ  نْ  فَرَضَْ فمََنْ  م  داَلَْ وَلَْ ف س وقَْ وَلَْ رَفَثَْ فلَََْ ال حَجْ  فِّيهِّ  فِّي جِّ
ِّْ حَج 

 ْ﴾...ال 

 핫즈는 정해진 달들에 있나니, 이 달들 안에 

핫즈를 수행하기로 작정한 자는 핫즈 기간 동안 

어떠한 성관계도, 악행도, 논쟁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알-바까라: 197].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 مَنْ » ، فلَمَْ  حَج  ف ث  ، وَلمَْ  يَر  مِّْ رَجَعَْ يفَ س ق  ه ْ وَلدَتَ ه ْ كَيَو   «.أ م 

 «누구든 핫즈를 수행하며 성관계를 맺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자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날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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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1 라파스란 성관계, 그리고 추잡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푸쑤끄란 죄악을 뜻하며, 

지달이란 거짓된 것을 위한 다툼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논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논쟁하는 것은 무방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ةِّْ رَب ِّكَْ سَبِّيلِّْ إِّلىَ ﴿اد ع ْ ك  ظَةِّْ بِّال حِّ عِّ مْ  ال حَسَنَةِّْ وَال مَو  ل ه  سَنْ  هِّيَْ بِّال تِّي وَجَادِّ  ﴾...أحَ 

 지혜와 훌륭한 설교로 사람들을 너의 주님의 

길로 부르라. 그리고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그들과 

논쟁하라... [안-나흘: 125]. 

이흐람을 한 남성은 머리에 밀착되는 것, 즉 

따끼야(모자), 구트라, 이마마(터번) 등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금지되며,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이는 아라파의 날에 

자신의 탈것에서 떨어져 사망한 자에 대해 

 
1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알-

부카리(1521번) 및 무슬림(1350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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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 وه ْ» ، بِّمَاءْ  اغ سِّ د ر  بَي هِّ، فِّي وَكَف ِّن وه ْ وَسِّ وا وَلَْ ثوَ  ر  هَه ، وَلَْ رَأ سَه ، ت خَم ِّ  فإَِّن ه ْ وَج 
مَْ ي ب عَثْ  لَب ِّياً القِّياَمَةِّْ يَو   «م 

 «그를 물과 씨드르(연꽃잎)로 씻기고, 그가 입고 

있던 두 벌의 옷으로 수의를 입히십시오. 그의 

머리와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실로 그는 부활의 

날에 탈비야를 외치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이것은 

무슬림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지붕이나 양산 등으로 그늘을 

가리는 것은 텐트나 나무로 그늘을 가리는 것처럼 

무방합니다. 솨히흐(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확증된 바에 따르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자므라툴 아까바에 

돌을 던지실 때 옷으로 그늘을 가려주셨기 

 
1 알-부카리(1521번), 무슬림(1350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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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나미라에 천막이 

세워졌고, 아라파의 날 해가 정오를 지날 때까지 그 

아래에 머무르셨다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전승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흐람을 한 남성과 여성은 육상 동물을 

사냥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 그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쫓아내는 행위, 혼인 계약, 성관계, 

여성에게 청혼하는 것, 성욕을 품고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우스만(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حْ  لَْ» مْ  يَن كِّ رِّ ح  حْ  وَلَْ الم  ط بْ  وَلَْ ي ن كِّ  «يَخ 

 «이흐람을 한 자는 혼인하지 않고, 혼인시키지도 

않으며, 청혼하지도 않습니다.»1 무슬림 전승. 

 
1 무슬림 전승, 번호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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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흐람을 한 자가 깜빡하거나 몰라서 재봉된 

옷을 입었거나, 머리를 가렸거나, 향수를 발랐다면 

그에게는 피디야(속죄의 대가)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억이 나거나 알게 된 즉시 그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깜빡하거나 몰라서 머리를 

깎았거나, 머리카락을 조금 잘랐거나, 손발톱을 

깎은 자 역시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무슬림은 이흐람을 했든 하지 않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람(성역) 구역의 동물을 사냥하거나 

도구나 수신호 등으로 사냥을 돕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것을 쫓아내는 것도 금지되며, 하람 구역의 

나무나 푸른 식물을 자르는 것, 주인을 찾아주려는 

자가 아니면 분실물을 줍는 것도 금지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ةِّْ حَرَامْ  - مَك ةَْ يعَ نِّيْ - البلَدََْ هَذاَ فإَِّنْ » ر  ِّْ بِّح  مِّْ إِّلىَ اللّ  ك ه ْ، ي ع ضَد ْ لَْ القِّياَمَةِّ، يَو   شَو 
ْ ل قَطَت ه ْ ي ل تقََطْ  وَلَْ صَي د ه ، ي نفَ رْ  وَلَْ تلَىَ وَلَْ عَرَفهََا، مَنْ  إِّل   «خَلََهَا ي 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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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이 도시는, 즉 마카는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의 신성함으로 인해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의 가시나무를 베어내서는 안 되며, 그곳의 

동물을 쫓아내서도 안 되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자가 아니면 그곳의 분실물을 주워서도 안 되며, 

그곳의 생풀(칼라)을 베어서도 안 됩니다.»1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주인을 찾아주려는 자(알문쉬드)란 분실물을 

널리 알리는 자(알무아르리프)를 뜻하며, 칼라란 

축축한 생풀을 뜻합니다. 미나와 무즈달리파는 

하람(성역) 구역에 속하지만, 아라파는 힐(하람 

밖의 구역)에 속합니다. 

 
1 알-부카리(1834번), 무슬림(1353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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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마카 입성 시 핫즈 순례자가 해야 할 일과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들어간 후 따와프 및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 

이흐람을 한 자가 마카에 도착하면 입성하기 

전에 목욕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도착하면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것이 순나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도에게 솰라와 

쌀람이 있기를. 저는 위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존귀한 얼굴(와즈흐), 그분의 영원한 권능에 

의지하여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자비의 문을 

열어주소서(비쓰밀라 왓솰라투 왓쌀라무 알라 

라쑬릴라 아우두 빌라힐 아딤 와비와즈히힐 카림 

와쑬따니힐 까딤 미낫샤이따니르 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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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훔마프타흐 리 아브와바 라흐마티카)." 이는 

다른 모든 성원(마쓰지드)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말하며, 제가 아는 한 알마쓰지드 알하람 입장만을 

위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확증된 특별한 찬양(디크르)은 

없습니다. 

카으바에 도착하면 타맛투으를 하는 자이거나 

우므라를 수행하는 자일 경우 따와프를 시작하기 

전에 탈비야를 멈춥니다. 그런 다음 알하자르 

알아쓰와드(검은 돌)로 향하여 그것을 마주 보고, 

오른손으로 만진 뒤 가능하다면 입을 맞춥니다. 

혼잡을 빚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돌을 만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비쓰밀라 왈라후 아크바르)" 또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입을 맞추기 

어렵다면 손이나 지팡이 등으로 그것을 만지고, 

만진 그 물건에 입을 맞춥니다. 만약 만지는 것조차 

어렵다면 그것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며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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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대하십니다(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되, 수신호를 보낸 손이나 물건에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따와프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와프를 하는 자는 크고 

작은 하다스(불결 상태)로부터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와프는 솰라와 유사하나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점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와프를 할 때는 성전이 자신의 

왼쪽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따와프를 시작할 때 

"오 하나님, 당신을 믿으며, 당신의 책을 참되다 

믿으며,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당신의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를 따릅니다(알라훔마 이마난 

비카 와타스디깐 비키타비카 와와파안 비아흐디카 

왓티바안 리쑨나티 나비이카 무함마딘)"라고 

말한다면 훌륭합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7바퀴를 돌며, 첫 번째 따와프의 

처음 세 바퀴에서는 종종걸음(라마르)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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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습니다. 이는 마카에 처음 도착하여 수행하는 

따와프를 말하며, 우므라를 수행하는 자이든, 

타맛투으를 하는 자이든, 단독 핫즈로 이흐람을 한 

자이든,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까린)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나머지 네 바퀴에서는 평소대로 

걷습니다. 각 바퀴는 알하자르 알아쓰와드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끝납니다. 

라말(종종걸음)란 보폭을 좁혀 빠르게 걷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이 따와프의 전체 바퀴를 돌 

때만 이드띠바으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드띠바으란 상의의 중간 부분을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넣고 두 끝자락을 왼쪽 어깨 위에 

걸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바퀴 수에 의심이 든다면, 확실한 것, 즉 더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바퀴를 

돌았는지 네 바퀴를 돌았는지 헷갈린다면 세 

바퀴로 간주합니다. 싸으이를 할 때도 이와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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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와프를 마친 후에는 따와프의 두 라크아 

예배(솰라)를 드리기 전에 상의를 양쪽 어깨에 

걸치고 두 끝자락이 가슴 위로 오도록 다시 

입습니다. 

여성들에게 반드시 꾸짖고 경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화장을 하거나 향수를 뿌린 채 따와프를 

하는 것, 그리고 가려야 할 신체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따와프를 할 때나 남성들과 섞이게 되는 다른 

상황에서 반드시 신체를 가리고 치장을 삼가야 

합니다. 여성들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이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얼굴은 그녀의 가장 뚜렷한 아름다움이므로 

마흐람(결혼 불가 친척)이 아닌 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ينَْ وَلَْ...﴿ ينَتهَ نْ  ي ب دِّ ْ زِّ نْ  إِّل  ب ع ولَتِّهِّ  ْ﴾...لِّ

 ...남편들 앞이 아니면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말게 하라... [안-누르: 31],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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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알하자르 

알아쓰와드에 입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돌을 만지고 입 맞출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남성들과 몸싸움을 

벌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 뒤에서 따와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성들과 부대끼며 카바 

가까이에서 따와프를 하는 것보다 여성들에게 더 

좋고 보상이 큽니다. 라마르(종종걸음)와 

이드띠바으는 이 첫 번째 따와프 이외에는 

규정되지 않으며, 싸으이 때나 여성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마카에 오셨을 때 

수행하신 첫 번째 따와프에서만 라마르와 

이드띠바으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와프를 할 

때는 크고 작은 하다스(불결 상태)와 물리적인 

오물로부터 청결을 유지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따와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과 기원을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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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꾸란의 일부를 낭송한다면 훌륭합니다. 

이 따와프나 다른 어떤 따와프, 그리고 싸으이에 

있어서 특정한 찬양이나 기원이 의무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따와프나 싸으이의 각 바퀴마다 

특정한 찬양이나 기원을 지정하여 만들어 낸 

관행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찬양과 기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루큰 알야마니(예멘 구석)와 나란히 서게 되면 

오른손으로 그것을 만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비쓰밀라 왈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되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만약 만지기가 어렵다면 그냥 지나쳐서 따와프를 

계속 진행하며, 그것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거나 

나란히 섰을 때 타크비르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그런 행위가 확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루큰 알야마니와 알하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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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쓰와드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ياَ فِّي آتِّناَ رَب ناَ...﴿ رَةِّْ وَفِّي حَسَنَةًْ الد ن  خِّ  ْ﴾201 الن ارِّْ عَذاَبَْ وَقِّناَ حَسَنَةًْ ال 

 ...저희의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현세의 

훌륭함을 주시고 내세의 훌륭함도 주시어 저희를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알-

바까라: 201]. 알하자르 알아쓰와드와 나란히 서게 

될 때마다 그것을 만지고 입 맞추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합니다. 

만약 만지거나 입 맞추기 어렵다면 나란히 서게 될 

때마다 그것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고 타크비르를 

외칩니다. 

특히 혼잡할 때는 잠잠우물이나 마깜(마깜 

이브라힘) 뒤에서 따와프를 해도 무방합니다. 성원 

전체가 따와프를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성원의 

회랑에서 따와프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카바 가까이에서 따와프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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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와프를 마치면 가능하다면 마깜 뒤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혼잡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다면 성원 내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 알파티하(개경장) 낭송 후에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다음 구절(장)을 낭송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أيَ هَا ﴿ق لْ  ونَْ يَ  فِّر  كَ   ﴾1ٱل 

 그대(무함마드)는 말하라. “불신자들이여! [알-

카피룬: 1]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위 구절(장)을 

낭송하고)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다음을 

낭송합니다: 

 ْ﴾1أحََد ْ ٱلِل  ْ ه وَْ ﴿ق لْ 

 그대(무함마드)는 말하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단 한 분이시라. [알-이클라쓰: 1]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위 구절(장)을 낭송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다른 구절을 

낭송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알하자르 알아쓰와드로 향하여 오른손으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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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집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문을 통해 앗솨파로 나가서 그곳에 

오르거나 근처에 섭니다. 가능하다면 앗솨파에 

오르는 것이 더 좋으며, 첫 번째 바퀴를 시작할 때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낭송합니다: 

فاَ ﴿إِّنْ  وَةَْ الص  نْ  وَال مَر  ِّْ شَعاَئِّرِّْ مِّ  ﴾...اللّ 

 실로 앗솨파와 알마르와는 하나님의 징표들 중 

하나이니라... [알-바까라: 158]. 

앗솨파에서 끼블라 방향을 마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타크비르를 외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종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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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셨으며 홀로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라 

일라하 일랄라후 왈라후 아크바르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라 샤리카 라후 라훌 물쿠 

와라훌 함두 유흐이 와유미투 와후와 알라 쿨리 

샤이인 까디르 라 일라하 일랄라후 와흐다후 

안자자 와으다후 와나솨라 압다후 와하자말 

아흐자바 와흐다후)." 그런 다음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기원을 올립니다. 이 찬양과 기원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내려와서 알마르와를 향해 

걷다가 첫 번째 표식(초록 불빛)에 도달하면 

남성은 두 번째 표식에 도달할 때까지 빠르게 

걷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이므로 두 표식 사이에서 빠르게 걷는 것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싸으이 전 과정에서 평소대로 

걷는 것만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걸어가 알마르와에 오르거나 근처에 섭니다. 

가능하다면 오르는 것이 더 좋으며, 앗솨파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과 동일하게 알마르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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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행동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구절은 낭송하지 않습니다: 

فاَ ﴿إِّنْ  وَةَْ الص  نْ  وَال مَر  ِّْ شَعاَئِّرِّْ مِّ  ﴾...اللّ 

 실로 앗솨파와 알마르와는 하나님의 징표들 중 

하나이니라... [알-바까라: 158], 이 구절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아 첫 번째 바퀴에서 앗솨파에 

오를 때만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내려와서 걸어야 할 곳에서는 걷고 빠르게 걸어야 

할 곳에서는 빠르게 걸으며 다시 앗솨파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을 7번 반복하는데, 가는 것이 

한 바퀴이고 돌아오는 것이 한 바퀴가 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ذ وا» كَك مْ  عَن ِّي خ   «.مَناَسِّ

 «나로부터 여러분의 순례 의식(마나씨크)을 

배우십시오.»1 싸으이를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1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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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디크르)과 기원을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되며, 

크고 작은 하다스(불결 상태)로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으이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따와프를 마친 후 월경이나 산후 

출혈이 시작되었더라도 싸으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유효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결은 싸으이의 유효 조건이 아니라 권장 사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싸으이를 완료하면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릅니다. 남성은 머리카락을 모두 깎는 

것(할끄)이 더 좋습니다. 다만 핫즈를 위해 깎는 

것을 미루고 자르기(따끄씨르)만 했다면 그것도 

훌륭합니다. 마카에 도착한 시점이 핫즈 기간과 

가깝다면, 핫즈 때 나머지 머리카락을 깎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기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교우들이 둘힞자 달 4일에 마카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께서는 희생 제물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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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은 이들에게 이흐람을 해제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명령하셨을 뿐 머리카락을 

모두 깎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반드시 머리 전체에서 

골고루 잘라야 하며, 일부만 자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일부만 깎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게는 

오직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만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땋은 머리카락에서 안물라(손가락 한 마디) 

길이 이하만큼 자르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물라란 손가락의 끝부분을 말하며, 여성은 그 

이상 자르지 않습니다. 

이흐람을 한 자가 앞서 언급한 것들을 수행하면 

그의 우므라가 완료되며,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허용됩니다. 단, 

힐(하람 밖의 구역)에서부터 희생 제물(하디)을 

이끌고 온 자는 예외로, 그는 핫즈와 우므라 

모두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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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핫즈나 핫즈와 우므라 결합으로 이흐람을 

한 자는,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오지 않은 이상 자신의 

이흐람을 우므라로 변경하여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 للَ تْ  الهَد يَْ س ق تْ  أنَ ِّي لَو   «.مَعكَ مْ  لَِحَ 

 «만약 내가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함께 이흐람을 해제했을 것입니다.»1 

여성이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한 후 월경이나 

산후 출혈이 시작되었다면, 그녀가 청결해질 

때까지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해서는 안 되며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의 싸으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청결해지면 따와프와 싸으이를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우므라를 완료합니다. 만약 

앗타르위야의 날(물 긷는 날, 8일) 전까지 

청결해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현재 머무는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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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미나로 향합니다. 이로써 그녀는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까린)가 되며, 핫즈 순례자와 

동일하게 아라파에 머물고, 마싀아르 알하람에 

머물며, 돌 던지기를 하고, 무즈달리파와 미나에서 

밤을 보내며, 희생 제물을 바치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이후 청결해지면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한 번 하고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의 싸으이를 한 

번 하며, 이것으로 그녀의 핫즈와 우므라 모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아이샤가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한 후 월경을 시작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녀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 

근거합니다: 

ي حَت ى بِّالبَي تِّْ تطَ وفِّي لَْ أنَْ  غَي رَْ الحَاجْ  يفَ عَلْ  مَا اف علَِّي»  «تطَ ه رِّ

 «청결해질 때까지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제외하고, 핫즈 순례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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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십시오.»1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월경 중인 여성이나 산후 출혈 중인 여성이 희생 

제를 바치는 날에 돌 던지기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향수 등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 허용됩니다. 단, 다른 청결한 

여성들처럼 핫즈를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남편과의 관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청결해진 후 

따와프와 싸으이를 마치면 비로소 남편과의 

관계가 허용됩니다. 

항목 

둘힞자 달 8일에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는 

것과 미나로 향하는 것에 대한 규정 

앗타르위야의 날, 즉 둘힞자 달 8일이 되면 

마카에서 이흐람을 해제한 상태인 자들과 마카 

주민 중 핫즈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알-부카리(305번), 무슬림(1211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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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교우들이 알압따흐에 머물다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명령에 따라 앗타르위야의 날에 

그곳에서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그곳이나 알미잡에서 이흐람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며, 미나로 향할 때 고별 따와프를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규정된 

것이었다면 그분께서 교우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모든 선함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할 때처럼,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할 때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향수를 바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한 후 앗타르위야의 날 정오 이전이나 



 

84 

이후에 미나로 향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자므라툴 

아까바에 돌을 던질 때까지 탈비야를 많이 외치며, 

미나에서 주흐르, 아스르, 마그립, 이샤, 파즈르 

예배를 드립니다. 각 예배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단축하여 예배(솰라)를 드리는 것이 

순나이나, 마그립과 파즈르 예배는 단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카 주민과 그 외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미나, 아라파, 

무즈달리파에서 마카 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단축하여 드리셨으며, 마카 

주민들에게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마카 

주민들에게 의무였다면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라파의 날에 해가 뜨면 핫즈 

순례자는 미나에서 아라파로 향합니다. 

가능하다면 정오 전까지 나미라에 머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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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정오를 지나면 이맘(예배 인도자)이나 

그의 대리인이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설교를 통해 그날과 그 이후 핫즈 

순례자에게 규정된 것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단일성을 믿으며 모든 

행위에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순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경계하게 하며, 하나님의 책과 그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를 굳게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 후 주흐르와 

아스르 예배를 첫 번째 예배(주흐르) 시간에 

맞추어 합치고 단축하여 드리며, 한 번의 아단과 두 

번의 이까마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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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해 무슬림이 전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아라파에 머무는데, 우라나 

계곡을 제외한 전체가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끼블라 방향과 자발 

아르라흐마(자비의 산)를 마주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둘 다 마주 보기 어렵다면 산을 

마주 보지 못하더라도 끼블라 방향을 마주 봅니다. 

이 장소에서 핫즈 순례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과 기원, 간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권장되며 기원할 때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만약 탈비야를 외치거나 꾸란의 일부를 

낭송한다면 훌륭합니다. 다음과 같이 많이 말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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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مِّْ د عَاءْ  الد عَاءِّْ خَي رْ » نْ  وَالن بِّي ونَْ أنَاَ ق ل تْ  مَا وَأفَ ضَلْ  عَرَفَةَ، يَو  ْ إِّلَهَْ لَْ: قَب لِّي مِّ  إِّل 
دهَ ْ اللّ  ْ يكَْ لَْ وَح  ل كْ  لهَ ْ لَه ، شَرِّ د ، وَلهَ ْ الم  يِّي الحَم  يتْ  ي ح  ءْ  ك ل ِّْ عَلىَ وَه وَْ وَي مِّ  شَي 
يرْ   ،«قدَِّ

 «가장 훌륭한 기원은 아라파의 날에 하는 

기원입니다. 나와 나 이전의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훌륭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1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전승에 근거합니다: 

ِّْ إِّلىَ الكَلََمِّْ أحََبْ » بعَْ  اللّ  ِّ، س ب حَانَْ: أرَ  د ْ اللّ  ِّ، وَالحَم  ْ إِّلَهَْ وَلَْ لِلِّ  بَرْ  وَاللّ  ْ اللّ  ، إِّل   «.أكَ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네 가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쑤브하날라)', '하나님께 

찬미를(알함두릴라)',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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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없도다(라 일라하 일랄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도다(알라후 아크바르)'입니다.»1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경건한 태도로 이 

찬양을 많이 외치고 반복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특히 이 위대한 날 이 장소에서는 율법에 명시된 

찬양과 기원을 많이 하는 것이 마땅하며, 찬양과 

기원의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도문을 

선택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미하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쑤브하날라히 

와비함디히 쑤브하날라힐 아딤). 

ْ إِّلَهَْ لَْ...﴿ نَْ ك نتْ  إِّن ِّي س ب حَانكََْ أنَتَْ إِّل  ينَْ مِّ  ﴾87 الظ الِّمِّ

 ...당신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나이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실로 저는 억압하는 자들 중에 

있었나이다... [알-안비야: 87]. 

*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나이다. 은혜와 

은총과 아름다운 칭송은 그분의 것이나이다. 오직 

 
1 무슬림 전승, 번호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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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불신자들이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 종교를 

순수하게 지키나이다. 

*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나이다1. 

ياَ فِّي آتِّناَ رَب ناَ...﴿*  رَةِّْ وَفِّي حَسَنَةًْ الد ن  خِّ  ْ﴾201 الن ارِّْ عَذاَبَْ وَقِّناَ حَسَنةًَْ ال 

 * ...저희의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현세의 

훌륭함을 주시고 내세의 훌륭함도 주시어 저희를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알-바까라: 201]. 

مْ *  لِّحْ  الل ه  ينِّيَْ لِّي أصَ  مَة ْ ه وَْ ال ذِّي دِّ ص  ي، عِّ رِّ لِّحْ  أمَ   فِّيهَا ال تِّي د ن ياَيَْ لِّي وَأصَ 
ي، لِّحْ  مَعاَشِّ رَتِّيَْ لِّي وَأصَ  عَلِّْ مَعاَدِّي، فِّيهَا ال تِّي آخِّ ياَدةًَْ الحَياَةَْ وَاج   ك ل ِّْ فِّي لِّي زِّ
، تَْ خَي ر  نْ  لِّي رَاحَةًْ وَالمَو   .شَر ْ  ك ل ِّْ مِّ

 * 오 하나님, 제 모든 일의 보호막인 저의 종교를 

바르게 하시고, 제 삶의 터전인 현세를 바르게 

하시며, 제가 돌아갈 곳인 내세를 바르게 하소서. 

저의 삶이 모든 선함에서 늘어나는 계기가 되게 

 
1 이븐 아즈주바이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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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죽음이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이 

되게 하소서1. 

ِّْ أعَ وذ ْ*  نْ  بِّالِل  دِّْ مِّ ، جَه  ، وَدرََكِّْ البَلََءِّ ، وَس وءِّْ الش قاَءِّ داَءِّْ وَشَمَاتةَِّْ القَضَاءِّ  .الِعَ 

 * 저는 혹독한 시련, 불행이 덮치는 것, 나쁜 운명,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나이다2. 

مْ *  نَْ بِّكَْ أعَ وذ ْ إِّن ِّي الل ه  ، الهَم ِّْ مِّ نَْ بِّكَْ وَأعَ وذ ْ وَالحَزَنِّ زِّْ مِّ ، العَج   بِّكَْ وَأعَ وذ ْ وَالكَسَلِّ
نَْ ب نِّْ مِّ ، الج  لِّ نَْ وَالب خ  ، المَأ ثمَِّْ وَمِّ نْ  بِّكَْ وَأعَ وذ ْ وَالمَغ رَمِّ رِّْ الد ي نِّْ غَلَبَةِّْ مِّ جَالِّْ وَقهَ   .الر ِّ

 * 오 하나님, 저는 근심과 슬픔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며, 무능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비겁함과 인색함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죄악과 빚짐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빚에 

짓눌리는 것과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는 것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3. 

مْ *  نَْ بِّكَْ أعَ وذ ْ إِّن ِّي الل ه  ْ مِّ ن ونِّْ البَرَصِّ ذاَمِّْ وَالج  نْ  وَالج  قاَمِّْ سَي ِّئِّْ وَمِّ  .الِسَ 

 
1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0). 
2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알-부카리 전승, 

번호 (6347). 
3 아부 다우드가 아부 우마마 알아안솨리를 통해 이 표현으로 전승했으나 

'(죄악과 빚짐으로부터)'라는 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번호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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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하나님, 저는 백반증과 광기, 나병, 그리고 모든 

악성 질환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1. 

* 하나님이시여, 실로 저는 현세와 내세에서 

관용과 평온함을 구합니다. 

* 하나님이시여, 저는 저의 종교와 저의 현세와 

저의 가족과 저의 재산에 대한 용서와 평온함을 

구합니다. 

مْ *  ت رْ  الل ه  رَتِّي اس  نْ  عَو  عَاتِّي، وَآمِّ مْ  رَو  نِّي الل ه  فَظ  نْ  اح  نْ  يدَيَْ  بَي نِّْ مِّ  خَل فِّيْ، وَمِّ
ينِّيْ وَعَنْ  مَالِّي، وَعَنْ  يمَِّ نْ  شِّ قِّي، وَمِّ تاَلَْ أنَْ  بِّعَظَمَتِّكَْ وَأعَ وذ ْ فَو  نْ  أ غ  تِّيْ مِّ  .تحَ 

 * 하나님이시여!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안심시켜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저의 앞과 뒤, 저의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저의 위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저는 제 

발밑에서 불시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위대함에 의지하여 보호를 구하나이다2. 

 
1 아나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1554). 
2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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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 *  فِّرْ  الل ه  د ِّي لِّي اغ  لِّي، جِّ دِّي، وَخَطَئِّي وَهَز  ن دِّي، ذلَِّكَْ وَك لْ  وَعَم  فِّرْ  الل ه مْ  عِّ  اغ 
تْ  مَا لِّي ، وَمَا قدَ م  ت  ر  تْ  وَمَا أخَ  رَر  ، وَمَا أسَ  لَن ت  لمَْ  أنَ تَْ وَمَا أعَ  ن ِّي، بِّهِّْ أعَ   أنَ تَْ مِّ

مْ  قدَ ِّ ، وَأنَ تَْ الم  ر  ؤَخ ِّ ءْ  ك ل ِّْ عَلىَ ن تَْوَأَْ الم  يرْ  شَي   .قدَِّ

 * 하나님이시여, 저의 진지함과 농담, 저의 실수와 

고의를 용서하소서. 이 모든 허물이 제게 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미 저지른 죄와 앞으로 지을 

죄, 제가 숨긴 죄와 드러낸 죄, 그리고 저보다 

당신께서 더 잘 아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은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자 물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은 모든 것에 

전능하시나이다1. 

مْ *  ألَ كَْ إِّن ِّي الل ه  رِّْ فِّي الث باَتَْ أسَ  يمَةَْ الِمَ  ، عَلىَ وَالعَزِّ دِّ ش  ألَ كَْ الر   نِّع مَتِّكَْ ش ك رَْ وَأسَ 
س نَْ باَدتَِّكَ، وَح  ألَ كَْ عِّ باً وَأسَ  قاً، وَلِّسَاناً سَلِّيمًا قلَ  ألَ كَْ صَادِّ نْ  وَأسَ   تعَ لمَ ، مَاْ خَي رِّْ مِّ
نْ  بِّكَْ وَأعَ وذ ْ كَْ تعَ لمَ ْ، امَْ شَر ِّْ مِّ تغَ فِّر  مْ  إِّن كَْ تعَ لمَ ، لِّمَا وَأسَ   .الغ ي وبِّْ عَلَ 

 * 하나님이시여, 저는 모든 일에 흔들림이 없기를, 

그리고 올바른 길을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구하나이다. 건강한 

마음과 진실한 혀를 구하나이다. 당신께서 아시는 

 
1 아부 무싸 알아슈아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하디스의 일부, 번호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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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함을 구하며, 당신께서 아시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당신께서 아시는 저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나이다. 실로 당신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나이다1. 

مْ *  ِّْ رَبْ  الل ه  دْ  الن بِّي  حَم  لََة ْ عَلَي هِّْ م  فِّرْ  وَالس لََم ، الص   قلَ بِّيْ غَي ظَْ وَأذَ هِّبْ  ذَن بِّيْ، لِّي اغ 
نِّي ر  نْ  وَأجَِّ تِّْ مِّ لَ  تنَاَْ مَا الفِّتنَِّْ م ضِّ يَي   .أحَ 

 * 하나님이시여, 선지자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주님이시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 분노를 없애주시며, 

저희를 살려두시는 동안 현혹하는 시련들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2. 

مْ *  ْ وَرَبْ  الس مَاوَاتِّْ رَبْ  الل ه  ضِّ ْ وَرَبْ  الِرَ  شِّ ، العَر  يمِّ ْ، ك ل ِّْ وَرَبْ  رَب ناَ العظَِّ ء   شَي 
ِّْ فاَلِّقَْ لَْ وَالن وَى، الحَب  ن زِّ رَاةِّْ وَم  يلِّْ الت و  ن جِّ ، وَالِِّ قاَنِّ نْ  بِّكَْ أعَ وذ ْ وَالف ر   ك ل ِّْ شَر ِّْ مِّ
ءْ  ذ ْ أنَ تَْ شَي  يَتِّهِّ، آخِّ لْ  أنَ تَْ لل ه مْ ا بِّناَصِّ ء ، قَب لكََْ فلََي سَْ الِوَ  رْ  وَأنَ تَْ شَي   فلََي سَْ الآخِّ
ء ، بعَ دكََْ رْ  وَأنَ تَْ شَي  قكََْ فلََي سَْ الظ اهِّ ء ، فَو  نْ  وَأنَ تَْ شَي  ء ، د ونكََْ فلََي سَْ الباَطِّ  شَي 
ْ نِّناَْ الد ي نَْ عَن ا اق ضِّ نَْ وَأغَ   .الفقَ رِّْ مِّ

 *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주님이시자 땅의 

주님이시며 위대한 권좌(아르쉬)의 주님이시여, 

 
1 샫다드 빈 아우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3407). 
2 움무 쌀라마(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아흐마드 전승 (제6권/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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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주님이시자 모든 것의 주님이시여, 씨앗과 

낟알을 싹 트게 하시는 분이시며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서)과 푸르깐(꾸란)을 내려주신 

분이시여, 당신께서 통제하고 계신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처음이시니 당신보다 앞선 

것은 없으며, 당신은 마지막이시니 당신 뒤에 올 

것은 없나이다. 당신은 드러난 분이시니 당신보다 

높은 것은 없으며, 당신은 내재하신 분이시니 

당신보다 더 깊숙한 것은 없나이다. 저희의 빚을 

갚아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하소서1. 

مْ *  طِّْ الل ه  هَا تقَ وَاهَاْ، نفَ سِّي أعَ  ي هَاْ أنَ تَْ زَك اهَاْ، مَنْ  خَي رْ  أنَ تَْ وَزَك ِّ لَهَا، وَلِّ مْ  وَمَو   الل ه 
نَْ بِّكَْ أعَ وذ ْ إِّن ِّي زِّْ مِّ ، العَج  نَْ بِّكَْ وَأعَ وذ ْ وَالكَسَلِّ ب نِّْ مِّ ، وَالهَرَمِّْ الج  لِّ  وَأعَ وذ ْ وَالب خ 
نْ  بِّكَْ  .رِّْالقَبْ  عَذاَبِّْ مِّ

 * 하나님이시여, 제 영혼에 경외심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정화하소서. 당신은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며, 당신은 영혼의 주인이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무능함과 

 
1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13). 



 

95 

게으름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며, 비겁함과 

노쇠함과 인색함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무덤의 

징벌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1. 

مْ *  ، لَكَْ الل ه  ت  لمَ  ْ، وَبِّكَْ أسَ  ، وَعَلَي كَْ آمَن ت  ْ، وَإِّلَي كَْ توََك ل ت  ، وَبِّكَْ أنََب ت  ت   أعَ وذ ْ خَاصَم 
تِّكَْ ز  ل نِّي، أنَْ  بِّعِّ ْ إِّلَهَْ لَْ ت ضِّ يْ الحَيْ  أنَ تَْ أنَ تَ، إِّل  ، لَْ ال ذِّ وت  نْ  يمَ  ن سْ  وَالجِّ  وَالِِّ
وت ونَْ  .يمَ 

 * 하나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복종했고 당신을 

믿었으며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당신께 

회개하며 돌아가고 당신의 힘으로 맞서 싸웁니다. 

저를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당신의 

권능에 의지하여 보호를 구합니다. 당신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진(정령)과 인간은 

모두 죽지만 당신은 결코 죽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2. 

مْ *  نْ  بِّكَْ أعَ وذ ْ إِّن ِّي الل ه  ل مْ  مِّ ، لَْ عِّ نْ  يَن فعَ  ، لَْ قلَ بْ  وَمِّ شَع  نْ  يَخ  ْ وَمِّ ، لَْ نفَ س  بعَ   تشَ 
نْ  وَة ْ وَمِّ تجََابْ  لَْ دعَ   .لهََا ي س 

 
1 자이드 빈 아르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2). 
2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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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이시여, 저는 유익하지 않은 지식, 

경외하지 않는 마음, 만족하지 않는 영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1. 

مْ *  ن كَرَاتِّْ جَن ِّب نِّي الل ه  لََقِّْ م  مَالِّْ الِخَ  وَاءِّْ وَالِعَ   .وَالِدَ وَاءِّْ وَالِهَ 

 * 하나님이시여, 추악한 도덕과 행위, 변덕스러운 

욕망과 질병들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소서2. 

مْ *  نِّي الل ه  م  دِّي، ألَ هِّ ش  ذ نِّي ر  نْ  وَأعَِّ  .نفَ سِّي شَر ِّْ مِّ

 *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올바른 길을 일깨워주시고 

제 영혼의 악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3. 

مْ *  فِّنِّي الل ه  كَ، عَنْ  بِّحَلََلِّكَْ اك  نِّنِّي حَرَامِّ لِّكَْ وَأغَ  نْ  بِّفَض  وَاكَْ عَم   .سِّ

 *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신 

할랄만으로 충분하게 하시어 하람(금지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부유하게 

 
1 이는 앞서 출처가 언급된 자이드 빈 아르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일부입니다, 번호 (2722). 
2 지야드 빈 일라까가 그의 삼촌을 통해 전한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3591). 
3 임란 빈 후솨인(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앗-

티르미디 전승, 번호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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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어 당신 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게 

하소서1. 

مْ *  ألَ كَْ إِّن ِّي الل ه  نىَ وَالعفََافَْ وَالت قىَ اله دىَ أسَ   .وَالغِّ

 * 하나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인도와 경외, 순결과 

부유함을 구합니다2. 

مْ *  ألَ كَْ إِّن ِّي الل ه   .وَالس داَدَْ اله دىَ أسَ 

 * 하나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인도와 올바름을 

구합니다3. 

مْ *  ألَ كَْ إِّن ِّيْ الل ه  نَْ أسَ  لِّهِّْ ك ل ِّهِّ، الخَي رِّْ مِّ لِّهِّ، عَاجِّ تْ  مَا وَآجِّ ن ه ْ عَلِّم  ْ، لمَْ  وَمَا مِّ لمَ   وَأعَ وذ ْ أعَ 
نَْ بِّكَْ لِّهِّْ ك ل ِّهِّ، الش ر ِّْ مِّ لِّهِّ، عَاجِّ تْ  مَا وَآجِّ ن ه ْ عَلِّم  ، لمَْ  وَمَا مِّ لمَ  ألَ كَْ أعَ  نْ  وَأسَ   مَاْ خَي رِّْ مِّ

د ْ وَنَبِّي كَْ عَب د كَْ ن ه ْمِّْ سَألَكََْ حَم  نْ  بِّكَْ وَأعَ وذ ْ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  تعَاَذَْ مَا شَر ِّْ مِّ ن ه ْ اس   وَنَبِّي كَْ عَب د كَْ مِّ
د ْ حَم  مْ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  ألَ كَْ إِّن ِّي الل ه  بَْ وَمَا الجَن ةَْ أسَ  نْ  إِّلَي هَا قَر  لْ  مِّ ، أوَْ  قوَ  نَْ بِّكَْ وَأعَ وذ ْ عَمَل   مِّ

بَْ وَمَا الن ارِّْ نْ  ي هَاإِّلَْ قَر  لْ  مِّ ، أوَْ  قَو  ألَ كَْ عَمَل  عَلَْ أنَْ  وَأسَ   لِّيْ قضََي تهَ ْ قضََاءْ  ك لْ  تجَ 
 .خَي رًا

 * 하나님이시여, 제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당장 다가올 것이든 훗날 다가올 것이든 모든 

선함을 당신께 구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1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3563). 
2 압둘라 빈 마쓰우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1). 
3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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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든, 당장 다가올 것이든 훗날 다가올 것이든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당신의 

종복이자 선지자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당신께 구했던 모든 

선함을 저 또한 구합니다. 당신의 종복이자 

선지자인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피하고자 했던 모든 

악으로부터 저 또한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천국을 구하며, 천국에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구합니다. 저는 

불지옥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불지옥에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합니다. 또한 당신께서 제게 내리신 모든 

운명이 결국 선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1. 

ْ إِّلَهَْ لَْ*  دهَ ْ اللّ  ْ إِّل  يكَْ لَْ وَح  ل كْ  لَه ْ لَه ، شَرِّ د ، وَلَه ْ الم  يِّي الحَم  يتْ  ي ح  هِّْ وَي مِّ  الخَي رْ  بِّيدَِّ
ءْ  ك ل ِّْ عَلىَ وَه وَْ ، شَي  ير  ِّ، س ب حَانَْ قدَِّ د ْ اللّ  ِّ، وَالحَم  ْ إِّلَهَْ وَلَْ لِلِّ  ، وَاللّ  ْ اللّ  ، إِّل  برَ   وَلَْ أكَ 
لَْ ةَْ وَلَْ حَو  ْ ق و  ِّْ إِّل  ِّْ بِّالِل  يمِّْ العلَِّي   .العَظِّ

 
1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이븐 마자 

전승, 번호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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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대상이 없습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이며 찬미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며 모든 선함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은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지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1. 

مْ *  ، عَلىَ صَل ِّْ الل ه  د  حَم  ، آلِّْ وَعَلىَ م  د  حَم  يمَ، عَلىَ صَل ي تَْ كَمَا م   آلِّْ وَعَلىَ إِّب رَاهِّ
يمَْ، يد ْ إِّن كَْ إِّب رَاهِّ يد ْ، حَمِّ كْ  مَجِّ ، عَلَى وَباَرِّ د  حَم  ْ، آلِّْ وَعَلىَ م  د  حَم   عَلىَْ باَرَك تَْ كَمَاْ م 
يمَ، يمَْ آلِّْ وَعَلىَ إِّب رَاهِّ يد ْ إِّن كَْ ،إِّب رَاهِّ يد ْ حَمِّ  .مَجِّ

 *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1 우바다 빈 앗솨미트(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알-부카리 전승, 번호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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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1. 

ياَ فِّي آتِّناَ رَب ناَ...﴿*  رَةِّْ وَفِّي حَسَنَةًْ الد ن  خِّ  ْ﴾201 الن ارِّْ عَذاَبَْ وَقِّناَ حَسَنةًَْ ال 

 * ...저희의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현세의 

훌륭함을 주시고 내세의 훌륭함도 주시어 저희를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알-바까라: 201]. 

이 위대한 장소에서 핫즈 순례자는 앞서 언급한 

찬양과 기원들, 혹은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찬양과 기원,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향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간절히 기원하며 자신의 주님께 

현세와 내세의 선함을 구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기원하실 때 기원을 세 번씩 

 
1 카으브 빈 우즈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알-

부카리 전승, 번호 (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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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셨으므로,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을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장소에서 무슬림은 영광스러운 주님께 

낮추고, 그분께 겸손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며, 그분의 징벌과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실한 회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들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시며, 불지옥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위대한 날이자 거대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바드르 전투의 날을 제외하고는 

사탄이 아라파의 날보다 더 패배하고 초라하며 

비참해 보이는 날은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들에게 

베푸시는 너그러움과 은총,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과 용서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솨히흐 무슬림 에서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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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نْ  مَا» مْ  مِّ ثرََْ يَو  نْ  أكَ  تِّقَْ أنَْ  مِّ نَْ عَب داً فِّيهِّْ اللّ  ْ ي ع  نْ  الن ارِّْ مِّ مِّْ مِّ  ث مْ  لَيدَ ن و وَإِّن ه ْ عَرَفَةَ، يَو 
مْ  ي باَهِّي ؟ أرََادَْ مَا: فَيقَ ولْ  المَلََئِّكَةَ، بِّهِّ لَءِّ  «.هَؤ 

 «아라파의 날보다 하나님께서 불지옥으로부터 

종복을 구원하시는 일이 더 많은 날은 없습니다. 

실로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천사들에게 

그들을 자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1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자신들로부터 선함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며, 모든 죄와 

과오에 대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수많은 찬양과 기원으로 적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를 슬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핫즈 순례자들은 이 

장소에서 해가 질 때까지 찬양과 기원, 간구에 

매진해야 합니다. 해가 지면 평온하고 엄숙하게 

탈비야를 많이 외치며 무즈달리파로 향하되, 넓은 

길에서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1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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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아라파를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해가 질 때까지 머무르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ذ وا» كَك مْ  عَن ِّي خ   «.مَناَسِّ

 «나로부터 여러분의 순례 의식(마나씨크)을 

배우십시오.»1 

무즈달리파에 도착하면 도착한 즉시 한 번의 

아단과 두 번의 이까마로 마그립 세 라크아와 이샤 

두 라크아를 합쳐서 예배(솰라)를 드립니다. 

마그립 시간에 무즈달리파에 도착했든 이샤 

시간이 들어온 후에 도착했든 상관없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무즈달리파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돌 던지기에 쓸 조약돌을 줍고, 

 
1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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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다수가 그것이 율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믿는 

행위는 근거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마싀아르(알하람)에서 미나로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조약돌을 

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약돌은 어디서 줍든 

무방하며, 반드시 무즈달리파에서 주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나에서 줍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날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아 자므라툴 아까바에 던질 일곱 

개의 조약돌을 줍는 것이 순나입니다. 나머지 사흘 

동안은 매일 미나에서 스물한 개의 조약돌을 주워 

세 곳의 돌기둥(자마라트)에 던집니다. 

조약돌을 씻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씻지 않은 

채로 던집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교우들로부터 그런 행위가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누군가 

던진 조약돌을 다시 던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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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즈 순례자는 이날 밤을 무즈달리파에서 

보냅니다. 노약자나 여성, 어린이 등은 밤이 깊었을 

때 먼저 미나로 출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아이샤와 움무 쌀라마 등의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그 외 핫즈 순례자들의 경우 파즈르 예배를 

드릴 때까지 무즈달리파에 머무는 것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런 다음 마싀아르 알하람 근처에 

서서 끼블라 방향을 마주 보고 주변이 환히 밝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타크비르, 기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기원할 때 두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권장되며, 무즈달리파 안이라면 어디에 서 

있든 무방합니다. 반드시 마싀아르 알하람 가까이 

가거나 그곳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عَرِّْ عَلىَ يعَ نِّي - هَاه ناَ وَقفَ تْ » عْ  - الحَرَامِّْ المَش  قِّفْ  ك ل هَا وَجَم   «مَ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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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즉 마싀아르 알하람에 서 있지만, 

자므으(무즈달리파) 전체가 머무는 장소입니다.»1 

무슬림이 그의 솨히흐 에서 전승했습니다. 

'자므으'란 무즈달리파를 뜻합니다. 

주변이 환히 밝아지면 해가 뜨기 전에 미나로 

향하며, 이동하는 동안 탈비야를 많이 외칩니다. 

무핫씨르 계곡에 도달하면 발걸음을 조금 

재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나에 도착하면 자므라툴 아까바에서 

탈비야를 멈추고, 도착한 즉시 그곳에 일곱 개의 

조약돌을 연속해서 던집니다. 조약돌을 던질 

때마다 손을 들고 타크비르를 외칩니다. 계곡 

아래쪽에서 카으바를 자신의 왼쪽에, 미나를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던지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방향에서 던지더라도 조약돌이 던지는 

 
1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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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마르마) 안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유효합니다. 

조약돌이 마르마 안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안에 떨어지는 것만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조약돌이 마르마 안에 떨어졌다가 밖으로 

튕겨 나가더라도 학자들의 명백한 견해에 따르면 

유효합니다. 안나와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가 샤르흐 알무하드다브 에서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던지는 조약돌의 크기는 

손가락으로 튕겨 던지는 조약돌 크기(카드프), 즉 

병아리콩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돌을 던진 후에는 자신의 희생 제물을 

바치며(나흐르), 제물을 바치거나 도축할(다브흐)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당신으로부터 왔으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비쓰밀라 왈라후 아크바르 알라훔마 

하다 민카 와라카)"라고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물의 방향을 끼블라로 향하게 합니다. 낙타는 선 

채로 왼쪽 앞다리를 묶어둔 상태에서 나흐르(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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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는 방식)를 하고, 소와 양은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게 누인 상태에서 다브흐(목을 베는 

방식)를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만약 끼블라가 아닌 

방향으로 도축하더라도 순나를 저버린 것일 뿐 

도축 자체는 유효합니다. 도축 시 끼블라를 향하게 

하는 것은 순나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를 직접 먹고 주변에 선물하며 

자선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ن هَا فكَ ل وا...﴿ وا مِّ م  عِّ  ال فقَِّيرَ﴾ ال باَئِّسَْ وَأطَ 

 ...그 고기를 먹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먹이라. [알-핫즈: 28],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도축 시간은 아얌 

앗타슈리끄(타슈리끄의 날들)의 셋째 날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도축 기간은 희생 제를 

바치는 날과 그 이후 사흘간이 됩니다. 

희생 제물을 나흐르하거나 다브흐한 후에는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는데, 모두 깎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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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머리카락을 깎은 자들을 

위해서는 (세 번이나) 자비와 용서를 

기원하셨으나, 자르기만 한 자들을 위해서는 한 

번만 기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일부만 

자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깎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골고루 잘라야 합니다. 여성은 

모든 땋은 머리카락에서 안물라(손가락 한 마디) 

길이 이하만큼 자릅니다. 

자므라툴 아까바에 돌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고 나면, 이흐람을 한 자에게 여성을 

제외하고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이를 '첫 번째 해제(앗타할룰 

알아우왈)'라고 부릅니다. 이 해제 이후에 향수를 

바르고 마카로 향하여 따와프 알이파다를 도는 

것이 순나입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 رَس ولَْ أ طَي ِّبْ  ك ن تْ » 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لّ  رَامِّ ح  ِّ مَ، أنَْ  قبَ لَْ لِِّ رِّ  «بِّالبَي تِّْ يَط وفَْ أنَْ  قَب لَْ وَلِّحَل ِّهِّْ ي 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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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흐람을 하시기 전에 

이흐람을 위한 향수를 발라드렸고,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하시기 전 해제 상태이실 때 해제를 위한 

향수를 발라드렸습니다.»1 알-부카리와 무슬림 

전승. 

이 따와프를 '따와프 알이파다' 또는 '따와프 앚-

지야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핫즈의 기둥(루큰) 중 

하나로서 이것이 없으면 핫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의 다음 말씀이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مْ  ل يقَ ض وا ﴿ث مْ  ف وا ن ذ ورَه مْ  وَل ي وف وا تفََثهَ  بَي تِّْ وَل يَط و   ﴾29 ال عَتِّيقِّْ بِّال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의 지저분함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맹세하여 의무화한 것들을 

이행하며, 오래된 성전(카으바)을 돌지니라. "[알-

핫즈: 29]." 

따와프를 마치고 마깜 뒤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린 후, 타맛투으를 하는 자라면 앗솨파와 

 
1 알-부카리(1539번), 무슬림(1189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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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르와 사이에서 싸으이를 합니다. 이 싸으이는 

핫즈를 위한 것이며, 첫 번째 싸으이는 우므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한 번의 

싸으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나섰습니다"라고 전하며 

하디스를 언급한 데 근거합니다. 그 하디스에서 

선지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هَد يْ  مَعَه ْ كَانَْ وَمَنْ » ِّْ فلَ ي هِّ رَةِّْ مَعَْ بِّالحَج  لْ  لَْ ث مْ  الع م  لْ  حَت ى يَحِّ مَاْ يَحِّ ن ه  يعاً مِّ  «...جَمِّ

 «희생 제물을 동반한 자는 우므라와 함께 핫즈 

이흐람을 시작하고,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제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ينَْ فَطَافَْ» رَةِّْ أهََل وا ال ذِّ فاَ بِّالبَي تِّْ بِّالع م  وَةِّْ وَبِّالص   طَوَافاًْ طَاف وا ث مْ  حَل واْ ث مْ  وَالمَر 
نْ  رَجَع وا أنَْ  بعَ دَْ آخَرَْ نىً مِّ مْ  مِّ هِّ  «لِّحَج ِّ

 «우므라 이흐람을 시작했던 자들은 성전을 돌고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돈 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핫즈를 마치고 미나에서 돌아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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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또 다른 따와프(싸으이)를 돌았습니다.»1 

알-부카리와 무슬림 전승. 

그녀(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우므라 이흐람을 시작했던 자들에 대해 "그들은 

핫즈를 마치고 미나에서 돌아온 후 다시 한 번 또 

다른 따와프를 돌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 

하디스를 해석하는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도는 싸으이를 

뜻합니다. 이것을 따와프 알이파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와프 알이파다는 모두에게 의무적인 

기둥(루큰)이며 이미 모든 자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타맛투으를 

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 즉 핫즈를 완성하기 

위해 미나에서 돌아온 후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두 번째로 도는 싸으이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만큼 명백한 사실이며,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1 알-부카리(1556번), 무슬림(1211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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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근거는, 

알-부카리가 솨히흐 에서 무알라끄(연결되지 않은 

전승)이지만 확정적인 형태로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핫즈의 타맛투으에 대해 질문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는 전승입니다: «고별 핫즈 

당시 무하지룬과 안솨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아내들이 

이흐람을 시작했고 우리도 이흐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카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목걸이를 두른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핫즈 이흐람을 

우므라로 바꾸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전을 돌고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돈 

후, 아내들과 관계를 맺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께서 '목걸이를 두른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자는 제물이 도축 장소에 이를 

때까지 이흐람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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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앗타르위야의 날 

저녁에 우리에게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고, 순례 의식을 마친 후 

돌아와서 우리는 성전을 돌고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돌았습니다.»1 여기까지가 목적했던 

바입니다. 이는 타맛투으를 하는 자가 두 번의 

싸으이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무슬림이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승한 다음 내용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그의 교우들은 앗솨파와 알마르와 

사이를 한 번의 따와프(싸으이)로만 돌았습니다.»2 

이 첫 번째 따와프(싸으이)는 희생 제물을 이끌고 

왔던 교우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핫즈와 우므라 모두에서 해제될 

때까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72). 
2 무슬림 전승, 번호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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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와 함께 이흐람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이흐람을 시작하셨고, 희생 제물을 이끌고 온 

이들에게 우므라와 함께 핫즈 이흐람을 시작하며,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흐람을 해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급된 자비르의 하디스와 그 외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하디스들이 증명하듯,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까린)는 한 번의 싸으이만 

수행하면 됩니다. 

단독 핫즈를 수행하며 희생 제를 바치는 날까지 

이흐람 상태를 유지한 자 역시 한 번의 싸으이만 

수행하면 됩니다. 핫즈와 우므라를 결합한 자와 

단독 핫즈를 수행하는 자가 따와프 알꾸둠(도착의 

따와프) 이후에 싸으이를 했다면, 그것으로 따와프 

알이파다 이후의 싸으이를 대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이샤와 이븐 압바쓰의 두 

하디스와 앞서 언급된 자비르의 하디스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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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순이 사라지고 모든 하디스를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이샤와 

이븐 압바쓰의 두 하디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전승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하디스는 타맛투으를 

하는 자의 두 번째 싸으이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자비르 하디스의 표면적인 의미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학 원리와 하디스학 

용어론에 확립된 바와 같이, 입증하는 쪽이 

부정하는 쪽보다 우선합니다. 올바름으로 

이끄시는 분은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항목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핫즈 순례자가 행해야 할 

최선의 것들에 대한 설명 

핫즈 순례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희생 제를 

바치는 날에 앞서 언급된 대로 이 네 가지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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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자므라툴 아까바에 

돌을 던지고, 그다음 희생 제물을 바치며(나흐르), 

그다음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고, 그다음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한 뒤 타맛투으를 하는 자는 그 

이후에 싸으이를 합니다. 따와프 알꾸둠과 함께 

싸으이를 하지 않은 단독 핫즈 순례자(무프리드)와 

결합 핫즈 순례자(까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일들 중 일부를 다른 것보다 먼저 

행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이에 대한 허용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와프보다 싸으이를 먼저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행하는 일들에 속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교우가 

전한 다음 말에 포함됩니다: "그날 무엇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께서는 

오직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حَرَجَْ وَلَْ اف عَ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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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십시오. 죄가 없습니다.»1 이것은 깜빡하거나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 일반적인 

허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편의와 

수월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따와프를 하기 전에 싸으이를 한 

자에 대해 질문받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حَرَجَْ لَْ»

 «죄가 없습니다.»2 아부 다우드가 우싸마 빈 

샤리크의 하디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솨히흐)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이로써 그것이 일반적인 

허용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졌습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핫즈 순례자가 완전한 해제(앗타할룰 앗탐)를 

얻게 되는 세 가지 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알-부카리(83번), 무슬림(1306번) 전승. 
2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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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므라툴 아까바에 돌 던지기, 머리카락 깎거나 

자르기, 그리고 따와프 알이파다 후의 

싸으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행하면 여성을 

포함하여 향수 등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허용됩니다. 이 중 두 가지를 

행하면 여성을 제외하고 이흐람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허용되며, 이를 '첫 

번째 해제(앗타할룰 알아우왈)'라고 부릅니다. 

핫즈 순례자는 잠잠 물을 배불리 마시고, 유익한 

기도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زَمَْ مَاءْ » بَْ لِّمَا زَم   «.لَه ْ ش رِّ

 «잠잠 물은 그것을 마시는 목적에 따라 효험이 

있습니다.»1 이는 솨히흐 무슬림 에서 아부 다르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잠잠 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와 같습니다: 

 
1 자비르 빈 압둘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이븐 마자 

전승, 번호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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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ط ع مْ  طَعاَمْ  إِّن ه ْ»

 «실로 그것은 영양분을 주는 음식입니다.»1 아부 

다우드가 덧붙이기를: 

فاَءْ »  «.س ق مْ  وَشِّ

 «질병의 치유제입니다.»2 

따와프 알이파다와 싸으이 의무가 있는 자의 

싸으이를 마친 후, 핫즈 순례자들은 미나로 돌아가 

그곳에서 3일 낮과 밤을 머뭅니다. 이 3일 동안 매일 

해가 정오를 지난 후에 세 곳의 

돌기둥(자마라트)에 돌을 던지며, 던질 때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자므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쓰지드 알카이프 곁에 있는 것이며, 그곳에 일곱 

개의 조약돌을 연속해서 던집니다. 조약돌을 던질 

때마다 손을 들고, 그곳에서 뒤로 물러나 그것을 

자신의 왼쪽에 두고 끼블라를 마주 보는 것이 

 
1 무슬림 전승, 번호 (2473). 
2 아부 다우드 앋따얄리씨를 의미하며, 그는 아부 다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담은 같은 하디스에서 

이를 전승했습니다. 아부 다우드 앋따얄리씨의 무쓰나드 45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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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나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원과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므라에 첫 번째와 같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 후 조금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끼블라를 마주 보는 것이 

순나입니다. 두 손을 들고 많이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므라에 돌을 던지며, 그 곁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타슈리끄의 날들 중 둘째 날에도 정오가 

지난 후 첫째 날처럼 자마라트에 돌을 던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므라 곁에서는 첫째 날에 했던 

것과 똑같이 행합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타슈리끄의 날들 중 첫 이틀 동안 돌을 던지는 

것은 핫즈의 의무(와집) 중 하나입니다. 또한 첫째 

밤과 둘째 밤에 미나에서 머무는 것도 의무입니다. 

단, 물을 공급하는 자나 목동 등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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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이틀 동안 돌을 던진 후 미나에서 서둘러 

떠나고 싶은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며, 해가 

지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남아서 셋째 밤을 

보내고 셋째 날에 자마라트에 돌을 던진 자의 

행위가 더 훌륭하고 보상이 큽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ا َْ ﴿وَاذ ك ر  لَْ فمََنْ  مَع د وداَتْ  أيَ امْ  فِّي اللّ  مَي نِّْ فِّي تعََج  رَْ وَمَنْ  عَلَي هِّْ إِّث مَْ فلَََْ يَو   فلَََْ تأَخَ 
 ﴾...ات قىَ لِّمَنِّْ عَلَي هِّْ إِّث مَْ

 정해진 날들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틀 만에 

서둘러 떠나는 자에게도 죄가 없고, 남아서 

지체하는 자에게도 죄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함이라... [알-바까라: 203]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사람들에게는 서둘러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본인은 서둘러 떠나지 않으시고 

13일 정오 이후에 자마라트에 돌을 던질 때까지 

미나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을 

던지신 후 주흐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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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돌을 던질 능력이 없는 소년의 보호자는 

자신을 위해 먼저 던진 후 아이를 대신하여 

자므라툴 아까바와 다른 자마라트에 돌을 던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던질 능력이 없는 어린 소녀 역시 

보호자가 그녀를 대신하여 던집니다.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ناَ» ِّْ رَس ولِّْ مَعَْ حَجَج  ، الن ِّسَاءْ  وَمَعَناَ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لّ  ب ياَن  ناَ وَالص ِّ ياَنِّْ عَنِّْ فلََب ي  ب  ناَ الص ِّ  وَرَمَي 

مْ   «عَن ه 

 «우리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여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핫즈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대신하여 탈비야를 외쳤고, 그들을 

대신하여 돌을 던졌습니다.»1 이븐 마자 전승. 

질병, 고령, 임신 등으로 인해 직접 돌을 던질 

능력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던지도록 

위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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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فاَت ق وا ت مْ  مَا اللّ  تطََع   ﴾...اس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앗-타가분: 16], 이들은 자마라트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기 어렵고, 돌을 던지는 시간은 

지나가 버리며 나중에 보충(까다)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순례 

의식들과 달리 위임이 허용된 것입니다. 반면 

이흐람을 한 자는 비록 자신의 핫즈가 자발적 

행위(나필라)라 할지라도 다른 의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핫즈나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을 한 자는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ا رَةَْ ال حَجْ  ﴿وَأتَِّم  ِّْ وَال ع م   ْ﴾...لِلِّ 

 하나님을 위해 핫즈와 우므라를 완수하라... [알-

바까라: 196], 따와프와 싸으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돌 던지기 시간과 달리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라파에 머무는 것과 무즈달리파, 미나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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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 버리지만, 능력이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직접 돌을 던지는 것과 달리 어려움이 따를지언정 

이 장소들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돌 

던지기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해 

경건한 쌀라프 솰리흐(선조)들로부터 대리 수행이 

전해져 왔으나 다른 의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배 행위(이바다트)는 계시로 정해진 것이므로 

누구도 확고한 근거 없이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자는 한자리에 선 채로 세 곳의 

자마라트 각각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 던진 후 

위임자를 위해 이어서 돌을 던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학자들의 가장 올바른 두 가지 견해 중 

하나에 따르면, 세 곳의 자마라트에 자신을 위한 돌 

던지기를 모두 완료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위임자를 위해 던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곤란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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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نِّْ فِّي عَلَي ك مْ  جَعَلَْ وَمَا...﴿ نْ  الد ِّ  ْ﴾...حَرَج ْ مِّ

 ...종교 안에서 너희에게 어떠한 곤란함도 두지 

않으셨노라... [알-하즈: 78].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ا» ر  واْ وَلَْ يَس ِّ ر   «.ت عَس ِّ

 «쉽게 해 주고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1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교우들이 어린아이들이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대신해 돌을 던졌을 때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널리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전승되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1 아나쓰(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를 통한 알-부카리 

전승, 번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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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까린(결합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희생 제물(담)의 의무에 대하여 

타맛투으를 하거나 결합 핫즈를 수행하는 

순례자가 알마쓰지드 알하람의 주민이 아닌 경우 

희생 제물(담)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 

한 마리, 또는 낙타 7분의 1마리, 또는 소 7분의 

1마리입니다. 이 제물은 반드시 허용된(할랄) 

재산과 올바른 수입으로 마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므로 선한 것만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에 여유를 주셨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셨다면, 

왕이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제물이나 그 밖의 것을 

구걸하는 행위를 삼가고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구걸을 비난하고 흠잡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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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피하는 자를 칭찬하신 많은 하디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까린이 희생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다면, 핫즈 기간 동안 3일을 금식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7일을 금식해야 합니다. 이 

3일의 단식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원한다면 희생 제를 바치는 날 이전에 단식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타슈리끄의 3일 동안 단식할 수도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رَةِّْ تمََت عَْ فمََنْ ...﴿ ِّْ إِّلىَ بِّال ع م  حَج 
تيَ سَرَْ فمََا ال  نَْ اس  د ْ لمَْ  فمََنْ  ال هَد يِّْ مِّ ياَمْ  يَجِّ  ثلَََثةَِّْ فَصِّ

ِّْ فِّي أيَ امْ  حَج 
ت مْ  إِّذاَ وَسَب عَةْ  ال  لَة ْ عَشَرَة ْ تِّل كَْ رَجَع  ل ه ْ يكَ نْ  لمَْ  لِّمَنْ  ذلَِّكَْ كَامِّ ي أهَ  رِّ  حَاضِّ

دِّْ جِّ  ْ﴾...حَرَامِّْالْ  ال مَس 

 ...우므라를 마친 후 핫즈까지 타맛투으를 하는 

자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희생 제물을 바치라. 

하지만 제물을 구하지 못한 자는 핫즈 기간 중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너희가 돌아간 후에 7일 동안 

금식하라. 그것으로 온전한 10일이 되느니라. 이는 

가족이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알-바까라: 196] 꾸란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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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히흐 알-부카리 에서 아이샤와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يقِّْ أيَ امِّْ فِّي ي رَخ صْ  لمَْ » نَْ أنَْ  الت ش رِّ ْ ي صَم  دِّْ لمَْ  لِّمَنْ  إِّل   ،«الهَد يَْ يَجِّ

 «타슈리끄의 날들에는 희생 제물을 구하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는 금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1 

이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로 귀속되는(마르푸으) 전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아라파의 날에는 단식을 하지 

않도록 3일의 단식을 아라파의 날 이전에 먼저 

수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단식하지 

않은 상태로 아라파의 날에 머무르셨고, 

아라파에서 아라파의 날에 단식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찬양과 기원을 하는 데 더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3일의 단식은 연속해서 하든 

띄어서 하든 허용됩니다. 7일의 단식 역시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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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모아서 하든 띄어서 

하든 허용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연속성을 조건으로 달지 않으셨고, 사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역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7일의 단식은 가족에게 돌아갈 때까지 

미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ت مْ  إِّذاَ وَسَب عَةْ ...﴿  ﴾...رَجَع 

 ...돌아간 후에 7일 동안... [알-바까라: 196].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단식을 하는 

것이 왕이나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구걸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품지도 않았는데 희생 제물이나 그 

밖의 것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핫즈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즉, 위임자가 지급한 돈으로 

희생 제물을 사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거짓으로 

특정인들의 이름을 대며 정부나 다른 곳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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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의 일부를 요구하는 관행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금지됩니다.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무슬림들을 

이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항목 

핫즈 순례자 등에게 부과된 선을 권장할 

의무에 대하여 

핫즈 순례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가장 

위대한 의무 중 하나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금지하는 것(알아므르 빌마으루프 완나흐이 아닐 

문카르), 그리고 합동으로 다섯 번의 예배(솰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과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입을 빌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카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비워둔 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행은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성원에서 예배를 지키도록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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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븐 움무 마크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하신 말씀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각 장애인이고 집이 성원에서 

멀다는 이유로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عْ  هَلْ » لََةِّ؟ الن ِّداَءَْ تسَ  ،: قاَلَْ بِّالص  بْ : قاَلَْ نعَمَ   ْ،«فأَجَِّ

 «예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가 "예"라고 

답하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응답하십시오.»1 또 다른 전승에서는: 

د ْ لَْ» صَةًْ لكََْ أجَِّ خ   ْ،«ر 

 «당신에게 허용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2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  لقَدَ ْ» رَْ أنَْ  هَمَم  لََةِّْ آم  رَْ ث مْ  فَت قاَمَ، بِّالص  لًَْ آم  مْ  رَج  جَالْ  إِّلىَ أنَ طَلِّقَْ ث مْ  الن اسَ، فَي ؤ   رِّ
هَد ونَْ لَْ لََةَْ يَش  قَْ الص  مْ  فأَ حَر ِّ مْ  عَلَي هِّ  ْ،«بِّالن ارِّْ ب ي وتهَ 

 
1 알-부카리(2420번), 무슬림(651번) 전승. 
2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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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여 이까마를 외치게 

한 뒤 한 사람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집을 

불태워버릴까 생각했습니다.»1 쑤난 이븐 마자와 

그 외 서적에서 훌륭한(하싼) 전승 경로를 통해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عَْ مَنْ » ْ لَه ْ صَلََةَْ فلَََْ يأَ تِّْ فلَمَْ  الن ِّداَءَْ سَمِّ نْ  إِّل   ْ،«ع ذ رْ  مِّ

 «부름을 듣고도 오지 않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솨히흐 

무슬림 에서 이븐 마쓰우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내일 

무슬림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는 

부름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이 예배들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지자를 

 
1 압둘라 빈 움무 마크툼을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552). 
2 무슬림 전승, 번호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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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인도의 순나들을 제정하셨으며, 이 예배들은 

그 인도의 순나에 속합니다. 만약 뒤처지는 자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선지자의 순나를 

버리는 것이며, 선지자의 순나를 버린다면 

여러분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깨끗이 청결을 유지한 후 성원들 중 하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선행을 기록해 주시고 그로 인해 그의 지위를 한 

단계 높여주시며 그의 죄를 하나 지워주십니다. 

우리는 확실한 위선자 외에는 아무도 이로부터 

뒤처지는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와서 대열에 서곤 했습니다.»1 

핫즈 순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멀리하고 이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음, 동성애, 

절도, 이자(리바) 취득, 고아의 재산 갈취, 거래 시의 

 
1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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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맡겨진 것에 대한 배신, 술 마시기, 흡연, 옷 

길게 늘어뜨리기, 교만, 시기, 과시, 뒷담화, 이간질, 

무슬림 조롱, 그리고 축음기, 우드, 라바브, 피리 등 

유흥 악기 사용, 노래 듣기, 라디오 등의 오락 기기 

사용, 주사위 놀이, 체스, 도박(마이씨르), 인간 등 

생명체의 형상 그리기 및 이에 동조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종복들에게 금지하신 

악행들이므로, 핫즈 순례자들과 알마쓰지드 

알하람의 거주민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안전한 도시에서 짓는 죄는 그 

죄악이 더 무겁고 징벌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د ْ وَمَنْ ...﴿ ق ه ْ بِّظ ل مْ  بِّإِّل حَادْ  فِّيهِّْ ي رِّ نْ  ن ذِّ  ﴾25 ألَِّيمْ  عَذاَبْ  مِّ

 ...그곳에서 부당하게 엇나가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통스러운 징벌을 맛보게 

하리라. [알-하즈: 25], 하람(성역) 구역에서 

부당하게 엇나가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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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거늘, 하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자의 징벌은 어떻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더욱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과 다른 모든 죄악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핫즈 순례자가 핫즈의 선함과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죄악들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하디스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ف ثْ  فلَمَْ  حَجْ  مَنْ » مِّْ رَجَعَْ يفَ س قْ  وَلمَْ  يَر  ه ْ وَلدَتَ ه ْ كَيَو   «.أ م 

 «누구든 핫즈를 수행하며 라파스(성관계와 

추잡한 언행)를 맺지 않고 푸쑤끄(죄악)를 

저지르지 않는 자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날처럼 무고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1 

 
1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알-

부카리(1521번) 및 무슬림(1350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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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행들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것은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그들에게 서원하고, 그들을 위해 

도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기원자를 위해 중재해 주기를 바라거나, 환자를 

치유해 주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등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장 큰 ‘하나님께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에 해당하며, 

자힐리야(무지) 시대의 불신자들이 믿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부정하고 

금지하기 위해 사도들을 보내시고 책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핫즈 순례자를 비롯한 모든 개인은 

이를 경계해야 하며, 만약 과거에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지나간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한 후 새로운 핫즈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쉬르크는 모든 선행을 무효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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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مْ  لَحَبِّطَْ أشَ رَك وا وَلَوْ ...﴿  ﴾88 يَع مَل ونَْ كَان وا مَا عَن ه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었더라면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으리라. [알-안암: 88]. 

작은 '쉬르크'의 종류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카으바, 아마나(신뢰) 등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과시와 허영,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덕분입니다"와 같은 말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쉬르크적인 악행들을 경계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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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أشَ رَكَْ أوَْ  كَفَرَْ فقَدَ ْ اللِّْ بِّغَي رِّْ حَلَفَْ مَنْ »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이미 

불신했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둔 

것입니다.»1 아흐마드, 아부 다우드, 앗-티르미디가 

신뢰할 수 있는(솨히흐) 전승 경로로 전했습니다. 

솨히흐 에서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فْ  حَالِّفاً كَانَْ مَنْ » تْ  أوَْ  بِّاللِّْ فلَ يَح  م   «.لِّيَص 

 «맹세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거나 

침묵하십시오.»2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ن ا فلََي سَْ بِّالِمََانَةِّْ حَلَفَْ مَنْ »  «.مِّ

 
1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3251). 
2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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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나(신뢰)를 두고 맹세하는 자는 우리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1 아부 다우드 전승.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وَفْ » كَْ عَلَي ك مْ  أخََافْ  مَا أخَ  ر  غَرَ، الش ِّ ياَءْ : فقَاَلَْ عَن ه ْ فَس ئِّلَْ الِصَ   «.الر ِّ

 «내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은 

쉬르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시입니다.»2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وَشَاءَْ الل ْ شَاءَْ مَا: تقَ ول وا لَْ» نْ  ف لََن   «.ف لََنْ  شَاءَْ ث مْ  الل ْ شَاءَْ مَا ق ول وا وَلكَِّ

 «'하나님과 아무개가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후 아무개가 원한 

대로'라고 말하십시오.»3 안-나싸이가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한 남자가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하나님과 당신께서 

 
1 압둘라를 통해 알-부카리(2679번), 무슬림(1646번) 전승. 
2 아흐마드 전승, 번호 (5/428). 
3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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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하자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أجََعلَ تنَِّي» دهَ ْ الل ْ شَاءَْ مَا بَلْ  نِّدًّا، لِلِّ   «.وَح 

 «당신은 나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원하시는 대로'라고 해야 합니다.»1 

이 하디스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타우히드(하나님의 

단일성)의 영역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공동체에게 

크고 작은 쉬르크를 경고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징벌 및 

그분의 진노의 원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받기를 

깊이 염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최고의 보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널리 알리시고 경고하셨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복들을 위해 조언하셨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그분께 영원한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이븐 마자 전승, 번호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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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즈 순례자와 하나님의 안전한 도시 및 존귀한 

사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도시에 

거주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규정하신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양한 종류의 쉬르크와 

죄악들을 경고하며, 이를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하신 전달과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ثاَقَْ اللّ  ْ أخََذَْ ﴿وَإِّذ ْ ينَْ مِّ تاَبَْ أ وت وا ال ذِّ ْ لَت بَي ِّن ن ه ْ ال كِّ ونَه ْ وَلَْ لِّلن اسِّ ت م   ﴾...تكَ 

 하나님께서 성서를 받은 자들과 약속을 

맺으시며, 반드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숨기지 말라 하셨느니라... [알 이므란: 187].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내세보다 현세를 

우선시하여 진리를 숨기는 성서의 백성 중 

억압하는 자들의 행태를 따르지 않도록 이 

공동체의 학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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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ينَْ ﴿إِّنْ  ونَْ ال ذِّ ت م  ناَ مَاْ يكَ  نَْ أنَ زَل  بَي ِّناَتِّْ مِّ نْ  وَال ه دىَ ال  ْ بَي ن اه ْ مَا بعَ دِّْ مِّ تاَبِّْ فِّي لِّلن اسِّ  ال كِّ
مْ  أ ولَئِّكَْ مْ  اللّ  ْ يلَ عَن ه  ن ونَْ وَيلَ عَن ه  عِّ ْ 159 اللَ  ينَْ إِّل  وا تاَب وا ال ذِّ لَح   فأَ ولَئِّكَْ وَبَي ن وا وَأصَ 

مْ  ت وبْ أَْ ابْ  وَأنَاَ عَلَي هِّ يمْ  الت و  حِّ  ﴾160 الر 

 실로 우리가 내려준 명백한 증표들과 인도를 

성서에서 사람들에게 밝힌 후에도 이를 숨기는 

자들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저주하는 자들도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 

 그러나 회개하고 바로잡으며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예외이니, 나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일 

것이요, 나는 회개를 거듭 받아주는 자비로운 자라. 

[알-바까라: 159-160]. 꾸란의 구절들과 선지자의 

하디스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종복들을 창조의 목적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접근(경배)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것이 부활의 

날까지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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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نْ  ﴿وَمَنْ  لًْ أحَ  نْ  قَو  م  ِّْ إِّلىَ دعََا مِّ لَْ اللّ  نَْ إِّن نِّي وَقاَلَْ صَالِّحًا وَعَمِّ ينَْ مِّ لِّمِّ س   ﴾33 ال م 

 하나님께로 부르며 선행을 실천하고, 실로 저는 

무슬림들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푸실라트: 

33], 그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هِّْ ﴿ق لْ  ِّْ إِّلىَ أدَ ع و سَبِّيلِّي هَذِّ يرَة ْ عَلىَ اللّ  ِّْ وَس ب حَانَْ ات بعََنِّي وَمَنِّْ أنَاَ بَصِّ  أنَاَ وَمَا اللّ 
نَْ ينَْ مِّ كِّ ش رِّ  ﴾108 ال م 

 말하라,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는 확고한 

통찰력으로 하나님께로 부르나니,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자들 

중에 속하지 않노라. [유수프: 108].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ث لْ  فلََه ْ خَي رْ  عَلىَ دلَْ  مَنْ » رِّْ مِّ لِّهِّْ أجَ   «فاَعِّ

 «선을 가리켜 준 자는 그것을 행한 자와 같은 

보상을 얻습니다.»1 

يَْ لَِنَْ » دِّ لًَْ بِّكَْ الل ْ يهَ  داً رَج  نْ  لكََْ خَي رْ  وَاحِّ رِّْ مِّ م   «الن عمَِّْ ح 

 
1 무슬림 전승, 번호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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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신에게는 붉은 낙타 

무리보다 더 좋습니다.»1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꾸란 구절과 하디스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믿음을 갖춘 자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부르는 일에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종복들을 구원의 원인으로 

이끌고 파멸의 원인들을 경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변덕스러운 욕망이 만연하고, 파괴적인 

사상과 현혹하는 구호가 퍼져 있으며, 인도의 

전달자는 줄어들고 무신론과 방종을 부추기는 

자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뿐이며, 지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1 알-부카리(3009번), 무슬림(2406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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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순종(경배)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의 권장됨에 

대하여 

핫즈 순례자들은 마카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디크르)과 순종,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예배(솰라)와 성전을 도는 따와프를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람(성역) 

구역에서는 선행에 대한 보상이 배가 되며, 

그곳에서의 죄악은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하나님께 자비와 평화을 비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핫즈 순례자들이 마카를 떠나고자 할 때는 

성전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도록 성전을 도는 고별 

따와프(따와프 알와다으)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월경 중인 여성과 산후 출혈 중인 

여성은 고별 따와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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رَْ» رْ  يكَ ونَْ أنَْ  الن اسْ  أ مِّ مْ  آخِّ هِّ دِّ ، عَه  ْ بِّالبَي تِّ ف ِّفَْ أنَ ه ْ إِّل  أةَِّْ عَنِّْ خ  ْ المَر   «الحَائِّضِّ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 인사가 그 집(카으바)과 

함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다만 월경 중인 

여성에게는 그것이 경감되었습니다.»1 

하나님의 집(카으바)과의 작별을 마치고 성원을 

나서고자 할 때는 앞을 향해 걸어서 나갑니다. 

뒷걸음질을 쳐서 걷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나 그의 교우들로부터 전해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مَنْ » ناَ عَلَي هِّْ لَي سَْ عَمَلًَْ عَمِّ ر   «.رَد ْ فهَ وَْ أمَ 

 «우리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는 

거부됩니다.»2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ثَاَتِّْ إِّي اك مْ  ح  ، وَم  ورِّ دثَةَْ  ك لْ  فإَِّنْ  الِ م  ح   «.ضَلََلَة ْ بِّد عَةْ  وَك لْ  بِّد عَة ، م 

 
1 알-부카리(1755번), 무슬림(1328번) 전승. 
2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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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만들어진 일들을 경계하십시오. 실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단(비드아)이며, 

모든 이단은 방황입니다.»1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종교 안에서 흔들림 

없기를 구하며, 그것에 어긋나는 것들로부터 

안전하기를 구합니다. 실로 그분은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항목 

방문(지야라)의 규정과 예절에 대하여 

핫즈 전이나 후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을 방문하는 것은 

순나입니다. 두 솨히흐 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دِّي فِّي صَلََة ْ» نْ  خَي رْ  هَذاَ مَس جِّ وَاه ْ فِّيمَا صَلََة ْ ألَ فِّْ مِّ ْ سِّ دَْ إِّل   «.الحَرَامَْ المَس جِّ

 
1 자비르 빈 압둘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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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예배보다 더 좋습니다.»1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ي فِّي صَلََة ْ» نْ  أفَ ضَلْ  هَذاَ مَس جِّ وَاه ْ فِّيمَا صَلََة ْ ألَ فِّْ مِّ ْ سِّ دَْ إِّل   «الحَرَامَْ المَس جِّ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합니다.»2 무슬림 전승, 압둘라 빈 

아즈주바이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ي فِّي صَلََة ْ» نْ  أفَ ضَلْ  هَذاَ مَس جِّ وَاه ْ فِّيمَا صَلََة ْ ألَ فِّْ مِّ ْ سِّ دَْ إِّل   الحَرَامَْ، المَس جِّ
دِّْ فِّي وَصَلََة ْ نْ  أفَ ضَلْ  الحَرَامِّْ المَس جِّ ائةَِّْ مِّ دِّي فِّي صَلََة ْ مِّ  «هَذاَ مَس جِّ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1 알-부카리(1190번), 무슬림(1394번) 전승. 
2 무슬림 전승, 번호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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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보다 더 훌륭하며, 알마쓰지드 알하람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나의 이 성원에서의 백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합니다.»1 아흐마드, 이븐 

쿠자이마, 이븐 힙반 전승.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ي فِّي صَلََة ْ» نْ  أفَ ضَلْ  هَذاَ مَس جِّ وَاه ، فِّيمَا صَلََة ْ ألَ فِّْ مِّ ْ سِّ دَْ إِّل   الحَرَامَْ، المَس جِّ
دِّْ فِّي وَصَلََة ْ نْ  أفَ ضَلْ  الحَرَامِّْ المَس جِّ ائةَِّْ مِّ وَاه ْ فِّيمَا صَلََة ْ ألَ فِّْ مِّ  «سِّ

 «나의 이 성원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알마쓰지드 

알하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천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하며, 알마쓰지드 알하람에서의 

한 번의 예배는 다른 어떤 곳에서의 십만 번의 

예배보다 더 훌륭합니다.»2 아흐마드, 이븐 마자 

전승. 이와 같은 의미의 하디스는 많습니다. 

방문자가 성원에 도착하면 들어갈 때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것이 권장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1 아흐마드 전승, 번호 (4/5). 
2 이븐 마자 전승, 번호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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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저는 위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존귀한 얼굴(와즈흐), 그분의 

영원한 권능에 의지하여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당신의 

자비의 문을 열어주소서(비쓰밀라 왓솰라투 

왓쌀라무 알라 라쑬릴라 아우두 빌라힐 아딤 

와비와즈히힐 카림 와쑬따니힐 까딤 

미낫샤이따니르 라짐 알라훔마프타흐 리 아브와바 

라흐마티카)." 

이는 다른 모든 성원에 들어갈 때 말하는 것과 

같으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에 들어가기 위한 특정한 

찬양(디크르)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현세와 내세의 선함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존귀한 라우다(라우다 앗-샤리파)에서 

드린다면 더 좋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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ي بَي تِّي بَي نَْ مَا» ن بَرِّ ضَة ْ وَمِّ نْ  رَو  ْ مِّ ياَضِّ  «.الجَن ةِّْ رِّ

 «내 집과 내 민바르(설교단) 사이의 공간은 천국의 

정원들 중 하나의 정원(라우다)입니다.»1 예배를 

마친 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과 두 교우인 아부 바크르,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을 향해 서서 예의를 갖추고 

목소리를 낮춘 뒤,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인사를 건네며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당신께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축복(바라카)이 있기를(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라쑬랄라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이라고 말합니다. 쑤난 아부 다우드 

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훌륭한(하싼) 전승 경로를 통해 

 
1 압둘라 빈 자이드 알마지니를 통한 알-부카리(1195번), 무슬림(1390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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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에 근거합니다: 

نْ  مَا» ْ عَليَْ  ي سَل ِّمْ  أحََدْ  مِّ ي عَلَيْ  الل ْ رَد ْ إِّل  وحِّ د ْ حَت ى ر   «.الس لََمَْ عَلَي هِّْ أرَ 

 «누구든지 내게 인사를 건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돌려주시어 내가 그 인사에 답하게 

하십니다.»1 방문자가 인사하며 "오 하나님의 

선지자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하나님 

피조물 중 최고의 분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사도들의 주인이자 경외하는 자들의 

이맘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저는 당신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아마나(신뢰)를 

완수하셨으며, 공동체를 위해 조언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분투(지하드)를 하셨음을 

증언합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1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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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을 위해 솰라(자비)를 빌고 기원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실천하여,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을 향한 솰라와 쌀람을 함께 비는 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إِّنْ  ِّْ عَلىَ ي صَل ونَْ وَمَلََئِّكَتهَ ْ اللّ  ينَْ أيَ هَا يَا الن بِّي  وا عَلَي هِّْ صَل وا آمَن وا ال ذِّ  وَسَل ِّم 
لِّيمًا  ْ﴾56 تسَ 

 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선지자에게 축복을 내리나니, 오 믿는 자들이여, 

너희도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평화의 

기도를 많이 하라. [알-아흐잡: 56]. 그다음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을 위해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두 교우에게 인사를 건넬 때 

대개 다음 말 이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155 

아부 바크르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오 아버지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라쑬랄라 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아바 바크르 

앗쌀라무 알라이카 야 아바타흐)." 그런 다음 

돌아갔습니다. 

이 방문은 오직 남성들에게만 특별히 규정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어떤 무덤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하셨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ارَاتِّْ لعَنََْ» و  نَْ الق ب ورِّْ ز  ينَْ الن ِّسَاءِّْ مِّ ذِّ ت خِّ دَْ عَلَي هَاْ وَالم  جَْ المَسَاجِّ  «.وَالس ر 

 «여성 무덤 방문객들과 그 무덤들 위에 성원과 

등불을 짓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1 

그러나 다른 모든 성원들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원하기 

위해 마디나로 향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하디스들에 근거하여 모든 이에게 허용됩니다. 

 
1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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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에서 다섯 번의 의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찬양(디크르)과 기원, 

자발적 예배(나필라)를 많이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막대한 보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존귀한 라우다에서 자발적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미덕에 대해 앞서 언급된 

솨히흐(진본) 하디스, 즉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다음 말씀에 

근거합니다: 

ي بَي تِّي بَي نَْ مَا» ن بَرِّ ضَة ْ وَمِّ نْ  رَو  ْ مِّ ياَضِّ  «.الجَن ةِّْ رِّ

 «내 집과 내 민바르 사이의 공간은 천국의 정원들 

중 하나의 정원(라우다)입니다.»1 

의무 예배(파리다)의 경우 방문자와 다른 모든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 첫 번째 

대열(솹프)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끼블라 

쪽으로 확장된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첫 

 
1 출처는 앞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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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대열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솨히흐(진본) 하디스들에 

근거합니다. 다음과 같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이 그 

예입니다: 

ِّْ الن ِّداَءِّْ فِّي مَا الن اسْ  يعَ لمَْ  لَوْ » لِّْ وَالص ف  د وا لمَْ  ث مْ  الِوَ  ْ يَجِّ وا أنَْ  إِّل  م  تهَِّ  عَلَي هِّْ يَس 
وا تهََم   «لَس 

 «만약 사람들이 부름(아단)과 첫 번째 대열에 있는 

보상을 알게 되고, 제비를 뽑는 것 외에 그것을 얻을 

방법이 없다면 분명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1 그 

신뢰성이 합의되었습니다(무따파끄 알라이흐). 

또한 교우들에게 하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وا» وا تقَدَ م  يأَ تمَْ  بِّي فأَ تمَ  ، مَنْ  بِّك مْ  وَل  لْ  يَزَالْ  وَلَْ بعَ دكَ م  ج  رْ  الر  لََةِّْ عَنِّْ يَتأَخَ   حَت ى الص 
رَه ْ  «الل ْ ي ؤَخ ِّ

 «앞으로 나아가 나를 따르시고, 여러분 뒤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을 따르게 하십시오. 예배에서 계속 

 
1 아부 싸이드 알쿠드리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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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미루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뒤처지게 하실 

것입니다.»1 무슬림 전승. 

아부 다우드가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훌륭한(하싼) 전승 

경로로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  يَزَالْ  لَْ» ج  رْ  الر  ِّْ عَنِّْ يَتأَخَ  قدَ مِّْ الص ف  رَه ْ حَت ى الم   «.الن ارِّْ فِّي الل ْ ي ؤَخ ِّ

 «앞 대열에서 계속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지옥으로 미루실 것입니다.»2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이 확증되었습니다: 

ف ونَْ ألََْ» ن دَْ المَلََئِّكَة ْ تصَ فْ  كَمَا تصَ   تصَ فْ  وَكَي فَْ اللِّ، رَس ولَْ ياَ: قاَل وا رَب ِّهَا؟ عِّ
ن دَْ المَلََئِّكَة ْ ونَْ: قاَلَْ رَب ِّهَا؟ عِّ ف وفَْ ي تِّم  ِّْ فِّي وَيَترََاص ونَْ الِ وَلَ، الص   «الص ف 

 «천사들이 주님 곁에서 대열을 맞추듯 여러분도 

대열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오 하나님의 

사도이시여, 천사들은 주님 곁에서 어떻게 대열을 

 
1 알-부카리(615번), 무슬림(437번) 전승. 
2 자비르 빈 싸무라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430). 



 

159 

맞춥니까?"라고 묻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앞 

대열부터 채우고, 대열 안에서 서로 틈 없이 

빽빽하게 섭니다.»1 무슬림 전승. 

이와 같은 의미의 하디스는 많으며, 이는 확장 

전후를 불문하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과 다른 모든 곳에 

일반화되어 적용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교우들에게 

대열의 오른쪽을 채우도록 권장하셨음이 

솨히흐(진본) 전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의 

성원 구조에서 대열의 오른쪽은 라우다 바깥에 

위치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대열과 대열의 오른쪽에 신경 쓰는 것이 

존귀한 라우다에 신경 쓰는 것보다 우선하며, 이 

둘을 지키는 것이 라우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과 

관련된 하디스들을 숙고해 본 자라면 이 사실이 

 
1 아부 다우드 전승(679번), 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열에서 

계속 물러나는 무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지옥으로 미루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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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고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 방(후즈라)을 쓰다듬거나, 입 

맞추거나, 그 주위를 도는 따와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건한 쌀라프 

솰리흐(선조)들로부터 전해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되는 이단(비드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거나, 고난을 

덜어달라거나, 환자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 것이며, 죽은 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이자 다른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다음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홀로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161 

둘째: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규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증언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중재(샤파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오직 그분께만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ق لْ  يعاً الش فاَعَة ْ لِلِّ   ْ﴾...جَمِّ

 말하라, 중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 [앗-

주마르: 44],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저를 위한 중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천사들과 당신을 믿는 

종복들을 통해 저를 위한 중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저의 일찍 죽은 자식들을 통해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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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재를 허락하소서" 등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반면 죽은 자들에게는 중재나 그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선지자이든 

선지자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율법 수여자가 예외로 둔 것을 제외하고 

죽은 자의 행위는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솨히흐 무슬림 에서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عَمَل ه ْ ان قَطَعَْ آدمََْ اب نْ  مَاتَْ إِّذاَ» نْ  إِّل  يَة ، صَدقََةْ : ثلَََثْ  مِّ ل مْ  أوَْ  جَارِّ تفَعَْ  عِّ  أوَْ  بِّهِّ، ي ن 
 «.لَه ْ يدَ ع و صَالِّح ْ وَلدَْ 

 «아담의 자손이 죽으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의 

모든 행위는 끊어집니다. 영속하는 자선(솨다까 

자리야), 유익하게 쓰이는 지식, 그를 위해 

기원하는 의로운 자식입니다.»1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살아계실 때와 부활의 날에는 

 
1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한 무슬림 전승, 

번호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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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므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주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자를 위해 기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는 그것이 알려진 

사실이며, 이것이 그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분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슬림은 형제에게 "나를 위해 

주님께 이러저러한 중재를 해 주십시오" 즉,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말을 들은 자는 요청받은 사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원하며 

형제를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후에야 누구든 중재할 수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عَْ  ال ذِّي ذاَ مَنْ ...﴿ ن دهَ ْ يَش  ْ عِّ  ﴾...بِّإِّذ نِّهِّْ إِّل 

 ...그분의 허락 없이 그분 곁에서 중재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알-바까라: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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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상태는 사망 전 인간의 상태나 부활 

이후의 상태와 동일하게 간주해서는 안 되는 

특수한 상태입니다. 율법 수여자가 예외로 둔 것을 

제외하고는 죽은 자의 행위가 끊어지고 자신의 

행위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중재를 

요구하는 것은 율법 수여자가 예외로 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서거하신 

후 순교자들의 삶보다 더 완벽한 바르자크(무덤 속 

세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 

전의 삶이나 부활의 날의 삶과 같은 종류가 아니며,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그 본질과 형태를 

아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고귀한 

하디스에서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نْ  مَا» ْ عَليَْ  ي سَل ِّمْ  أحََدْ  مِّ ي عَلَيْ  الل ْ رَد ْ إِّل  وحِّ د ْ حَت ى ر   «الس لََمَْ عَلَي هِّْ أ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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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내게 인사를 건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돌려주시어 내가 그 인사에 답하게 

하십니다.»1 

이는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그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났으나, 누군가 인사를 건넬 때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꾸란과 

순나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죽음을 증명하는 텍스트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자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언급된 

바르자크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سَبنَْ  ﴿وَلَْ ينَْ تحَ  ِّْ سَبِّيلِّْ فِّي ق تِّل وا ال ذِّ وَاتاً اللّ  ياَءْ  بَلْ  أمَ  ن دَْ أحَ  مْ  عِّ زَق ونَْ رَب ِّهِّ  ﴾169 ي ر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당한 자들을 죽은 자라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주님 곁에 

살아있으며 일용할 양식을 부여받고 있노라. [알 

이므란: 169]. 

 
1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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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 혼란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향해 쉬르크를 행하도록 

부추기는 자들이 많아 그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모든 

무슬림이 그분의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일부 방문자들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 곁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곳에 오래 서 있는 행위는 율법에 

어긋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목소리 위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서로에게 큰 소리로 말하듯 그분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 그분 곁에서 목소리를 낮추도록 

장려하셨기 때문입니다: 

ينَْ أيَ هَاْ ﴿ياَ فعَ وا لَْ آمَن وا ال ذِّ وَاتكَ مْ  ترَ  قَْ أصَ  تِّْ فَو  ِّْ صَو  وا وَلَْ الن بِّي  هَر  لِّْ لَه ْ تجَ   بِّال قَو 

رِّْ ك مْ  كَجَه  ْ بعَ ضِّ بَطَْ أنَْ  لِّبعَ ض  مَال ك مْ  تحَ  ت مْ  أعَ  ونَْ لَْ وَأنَ  ينَْ إِّنْ  2 تشَ ع ر   يغَ ض ونَْ ال 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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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  وَاتهَ  ن دَْ أصَ  ِّْ رَس ولِّْ عِّ ينَْ أ ولَئِّكَْ اللّ  تحََنَْ ال ذِّ مْ  اللّ  ْ ام  مْ  لِّلت ق وَى ق ل وبهَ  غ فِّرَة ْ لهَ  رْ  م   وَأجَ 

يمْ   ﴾3 عَظِّ

 오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목소리를 선지자의 

목소리 위로 높이지 말며, 너희끼리 큰 소리로 

말하듯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의 행위가 허사가 될까 

두려우니라. 

 실로 하나님의 사도 곁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경외심으로 시험하신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용서와 거대한 보상이 있노라. [알-후주라트: 2-3].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 곁에 오래 서 있는 것과 인사를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은 혼잡을 유발하고 잦은 

소음과 큰 목소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위해 이 명확한 구절들을 

통해 규정하신 바와 어긋납니다. 그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살아계실 

때나 죽은 후나 모두 존경받아야 하므로, 믿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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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무덤 곁에서 율법적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방문자들이나 다른 이들이 

그분의 무덤 곁에서 무덤을 마주 보고 두 손을 든 채 

기원하려 애쓰는 행동 역시 하나님의 사도의 

교우들과 그들을 훌륭히 따른 경건한 쌀라프 

솰리흐(선조)들의 방식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단(비드아)에 속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لفَاَءِّْ وَس ن ةِّْ بِّس ن تِّي فعَلََي ك مْ » ينَْ الخ  دِّ اشِّ ي ِّينَْ الر  دِّ نْ  المَه  واْ بِّهَا تمََس ك وا بعَ دِّي، مِّ  وَعَض 
، عَلَي هَا ذِّ دثَاَتِّْ وَإِّي اك مْ  بِّالن وَاجِّ ح  ، وَم  ورِّ دثَةَْ  ك لْ  فإَِّنْ  الِ م  ح   بِّد عَةْ  وَك لْ  بِّد عَة ْ م 
 «.ضَلََلَة ْ

 «여러분은 내 순나와 내 뒤를 잇는 올바로 인도된 

정통 칼리파들의 순나를 따르십시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어금니로 꽉 깨무십시오. 새롭게 만들어진 

일들을 경계하십시오. 실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단(비드아)이며, 모든 이단은 방황입니다.»1 

 
1 알이르바드 빈 싸리야의 하디스를 통한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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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دثََْ مَنْ » ناَ فِّي أحَ  رِّ ن ه ْ لَي سَْ مَا هَذاَ أمَ   «رَد ْ فهَ وَْ مِّ

 «우리의 이 일(종교)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자는 거부됩니다.»1 

لَْ مَنْ » ناَ عَلَي هِّْ لَي سَْ عَمَلًَْ عَمِّ ر   «.رَد ْ فهَ وَْ أمَ 

 «우리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는 

거부됩니다.»2 

알리 빈 알후싸인 자인 알아비딘(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은 한 남자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 곁에서 기원하는 것을 보고 그를 

제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들은 하디스를 하나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앞서 출처가 언급됨. 
2 앞서 출처가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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ذ وا لَْ» ي تتَ خِّ يداً، قَب رِّ ، وَصَل وا ق ب ورًا، ب ي وتكَ مْ  وَلَْ عِّ لِّيمَك مْ  فإَِّنْ  عَليَ  نمََاْ يَب ل غ نِّي تسَ   أيَ 

ت مْ   «.ك ن 

 «내 무덤을 축제의 장(이드)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에게 

솰라를 빌어주십시오. 실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쌀람 인사는 나에게 닿습니다.»1 

일부 방문자들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인사를 건넬 때 

예배하는 자처럼 오른손을 왼손 위 가슴이나 그 

아래에 얹는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인사할 때나 다른 

왕이나 지도자 등에게 인사할 때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하피즈 이븐 

하자르(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가 

파트흐 에서 학자들의 말을 인용했듯이, 이는 

낮춤과 복종, 경배의 자세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1 자인 알아비딘의 전승은 셰이크가 알하피즈 알마끄디씨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그는 이야기 없이 하디스만 전했습니다. 아흐마드의 무쓰나드 

(제2권/367쪽)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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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경건한 쌀라프 솰리흐(선조)들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이 사안은 명백하고 뚜렷합니다. 

그러나 광신과 변덕스러운 욕망, 맹목적인 추종, 

그리고 경건한 쌀라프 솰리흐(선조)의 길로 부르는 

자들에 대한 나쁜 편견에 휩싸인 자의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인도와 성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실로 

영광스러운 그분은 요청을 들어주시는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일부 사람들이 멀리서 존귀한 무덤을 마주 보고 

입술을 움직여 인사를 하거나 기원하는 행위 역시 

모두 앞서 언급된 새롭게 만들어진 일(비드아)과 

같은 부류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자신의 종교 안에 새롭게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친밀함과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멀어짐에 가깝습니다. 이맘 

말릭(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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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들을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마지막 세대는 처음 세대가 

바로잡혔던 방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1 

이 공동체의 처음을 바로잡은 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올바로 인도된 정통 칼리파들, 그리고 

흡족함을 얻은 교우들과 그들을 훌륭히 따른 

자들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마지막 세대 역시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 위를 걷지 않는 한 결코 바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구원, 

행복, 영광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성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분은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1 사탄의 덫에 걸린 자들을 위한 구원 (제1권/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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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선지자(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 

방문에 대한 규정 

일부 일반인들이나 그와 비슷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핫즈의 조건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을 방문하거나 그 근처에 있는 

자에게 권장되는 사항일 뿐입니다. 

마디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무덤을 

방문할 목적으로 여행 짐을 꾸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존귀한 성원을 방문할 목적으로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은 순나입니다. 그가 성원에 도착하면 

존귀한 무덤과 두 교우의 무덤을 방문하며,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과 두 

교우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원을 

방문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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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솨히흐 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حَالْ  ت شَد ْ لَْ» ْ الر ِّ دَْ ثلَََثةَِّْ إِّلىَ إِّل  دِّْ: مَسَاجِّ جِّ ، المَس  دِّي الحَرَامِّ دِّْ هَذاَ، وَمَس جِّ جِّ  وَالمَس 
 «.الِقَ صَى

 «세 곳의 성원, 즉 알마쓰지드 알하람, 나의 이 성원, 

알아끄솨 성원 외에는 (예배를 위한) 여행 짐을 

꾸리지 마십시오.»1 

만약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이나 다른 이의 무덤을 목적으로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이 규정된 것이었다면, 그분께서 

공동체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훌륭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가장 충실하게 조언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며,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명백한 전달을 마치셨고, 

공동체를 모든 선으로 이끄셨으며,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 아부 후라이라를 통한 알-부카리(1189번), 무슬림(1397번) 전승. 



 

175 

하물며 세 곳의 성원 이외의 목적을 위해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을 경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ذ وا لَْ» ي تتَ خِّ يداً، قَب رِّ ، وَصَل وا ق ب ورًا، ب ي وتكَ مْ  وَلَْ عِّ  تبَ ل غ نِّي صَلََتكَ مْ  فإَِّنْ  عَليَ 
 «ك نت مْ  حَي ثْ 

 «내 무덤을 축제의 장(이드)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에게 

솰라를 빌어주십시오. 실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솰라 기도는 나에게 닿습니다.»1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이 율법에 허용된다는 주장은 결국 

그곳을 축제의 장(이드)으로 만들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두려워하셨던 부작용, 즉 지나침과 

과도한 찬양을 낳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을 

 
1 앞서 출처가 밝혀짐. 



 

176 

방문하기 위해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하다고 믿은 탓에 이러한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분(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을 

향해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로 삼는 

하디스들은 전승 경로가 다이프(약함)인 

하디스들이며, 오히려 마우두으(날조됨)인 

하디스들입니다. 앋다라꾸뜨니, 알바이하끼, 

알하피즈 이븐 하자르 등 하디스 학자(하피즈)들이 

그 연약함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 곳의 

성원 이외의 목적을 위해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을 

금지하는 솨히흐(진본) 하디스들을 이런 것들로 

반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 독자들이여, 다음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마우두으(날조됨)인 하디스들 중 일부입니다. 이를 

알아두고 이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첫째: «핫즈를 수행하고도 나를 방문하지 않은 

자는 나를 홀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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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가 죽은 후 나를 방문한 자는 마치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방문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 «같은 해에 나와 내 조상 이브라힘을 

방문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곁에서의 천국을 

보장합니다.» 

넷째: «내 무덤을 방문한 자에게는 나의 중재가 

주어집니다.» 

이 하디스들과 이와 유사한 것들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확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알하피즈 이븐 하자르가 앗탈키스 에서 

대부분의 전승들을 언급한 후 말했습니다: "이 

하디스의 전승 경로(따리끄)들은 모두 

다이프(약함)입니다." 

알하피즈 알우까일리가 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솨히흐(진본)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셰이크 알이슬람 이븐 타이미야(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이 하디스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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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두으(날조됨)라고 단언했습니다. 지식과 기억, 

학식에 있어 그로써 당신에게는 충분합니다. 

만약 그 중 조금이라도 확증된 것이 있었다면,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공동체에게 

그것을 밝히며, 그들을 그것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규정들과 그분께서 

종복들을 위해 제정하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위해 가장 

충실히 조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에 규정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설령 그중 조금이라도 솨히흐(진본)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디스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오로지 무덤만을 목적으로 여행 짐을 꾸리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합법적인 방문으로 해석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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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항목 

꾸바 성원과 알바끼으 방문의 권장됨에 

대하여 

마디나 방문자는 꾸바 성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예배(솰라)를 드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솨히흐 에서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ورْ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لن بِّيْ  كَانَْ» دَْ يَز  باً ق باَءْ  مَس جِّ ياً رَاكِّ عَتيَ نِّْ فِّيهِّْ وَي صَل ِّي وَمَاشِّ  «.رَك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타고 가시거나 걸어서 꾸바 

성원을 방문하셨으며, 그곳에서 두 라크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1 

싸흘 빈 후나이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1 알-부카리(1193번), 무슬림(1399번)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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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تِّهِّْ فِّي تطََه رَْ مَنْ » دَْ أتَىَ ث مْ  بَي  رِّْ لَه ْ كَانَْ صَلََةًْ فِّيهِّْ فَصَل ى ق باَءْ  مَس جِّ رَة ْ كَأجَ   «.ع م 

 «자신의 집에서 청결을 유지한 후 꾸바 성원에 

와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우므라의 보상과 같은 

보상이 주어집니다.»1 

알바끼으의 무덤들과 순교자들의 무덤들, 

그리고 함자(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곳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기원하셨으며,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ا» ور  ك مْ  فإَِّن هَا الق ب ورَْ ز  ر  رَةِّْ ت ذكَ ِّ  «.بِّالآخِّ

 «무덤들을 방문하십시오. 실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세를 상기시켜 줍니다.»2 무슬림 전승. 

 
1 이븐 마자 전승, 번호 (1412). 
2 무슬림 전승, 번호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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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교우들이 무덤을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لَْ عَلَي ك مْ  الس لََمْ » ياَرِّْ أهَ  نَْ الد ِّ نِّينَْ مِّ مِّ ؤ  ينَ، الم  لِّمِّ س  ق ونَ، بِّك مْ  الل ْ شَاءَْ إِّنْ  وَإِّن ا وَالم   لَحِّ
ألَْ   «.العاَفِّيَةَْ وَلكَ مْ  لَناَ اللَْ نَس 

 «이곳에 머무는 믿는 자들과 무슬림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당신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당신들의 안녕을 구합니다.»1 무슬림이 

쑬라이만 빈 부라이다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전한 

하디스로 전승했습니다. 

앗-티르미디가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를 통해 전하기를, 그가 

말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마디나의 무덤들을 

지나가시며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لَْ ياَ عَلَي ك مْ  الس لََمْ » ، أهَ  ، لَناَ الل ْ يغَ فِّرْ  الق ب ورِّ ت مْ  وَلكَ م  نْ  سَلفَ ناَ أنَ   «.بِّالِثَرَِّْ وَنَح 

 
1 무슬림 전승, 번호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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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에 머무는 자들이여,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앞선 

자들이며 우리는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1 

이 하디스들을 통해 율법에 부합하는 무덤 

방문의 목적은 내세를 상기하고 죽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들을 위해 기원하고 자비를 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 곁에서 기원할 목적으로, 

혹은 그 곁에 머무르거나,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거나 환자를 치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들을 통하거나 그들의 지위를 빌어 하나님께 

요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부정되는 이단(비드아)적 방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으셨으며, 

경건한 쌀라프 솰리흐(선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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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금지하신 

망언(후즈르)에 속합니다: 

وا» ور  رًا تقَ ول وا وَلَْ الق ب ورَ، ز   «.ه ج 

 «무덤들을 방문하되 망언을 하지 마십시오.»1 

언급된 이 일들은 모두 이단(비드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등급은 다릅니다. 그중 

일부는 무덤 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원하는 것, 죽은 자의 권리나 지위 등을 빌어 

그분께 요구하는 것처럼 이단이되 하나님과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반면 죽은 자들에게 기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처럼 가장 큰 대등한 

대상을 두는 것(쉬르크)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히 설명된 바 있으니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님께 

성공과 진리로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분만이 성공과 인도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 

 
1 이븐 부라이다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전한 무슬림 전승, 번호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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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경배받을 존재는 없고 그분 외에 주님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남기고자 했던 내용을 

마칩니다. 처음과 끝의 찬미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이시며 피조물 중 최고의 선택을 받으신 

무함마드, 그리고 그의 가족과 교우들,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훌륭히 따르는 자들에게 

솰라(축복)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الفهرس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 3 

꾸란와 순나의 빛에 비추어 본 핫즈, 우므라, 그리고 

방문(지야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해설 ...................... 3 

저자 서문 ....................................................................................................... 3 

항목 .................................................................................................................. 7 

핫즈와 우므라의 의무 및 신속한 수행에 대한 증거들 .............. 7 

항목 ............................................................................................................... 13 

죄로부터의 회개 의무와 부당함의 청산 ...................................... 13 

항목 ............................................................................................................... 23 

순례자가 미까트에 도착했을 때 행해야 할 일 .......................... 23 

항목 ............................................................................................................... 33 

장소적 미까트와 그 지정에 대하여 ................................................ 33 

항목 ............................................................................................................... 43 

핫즈의 달이 아닌 시기에 미까트에 도착한 자의 규정 ........... 43 

항목 ............................................................................................................... 49 

어린아이의 핫즈가 이슬람의 의무 핫즈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 49 

항목 ............................................................................................................... 54 

이흐람 시 금지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 ...... 54 



 

 

항목 ............................................................................................................... 66 

마카 입성 시 핫즈 순례자가 해야 할 일과 알마쓰지드 

알하람에 들어간 후 따와프 및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 ... 66 

항목 ............................................................................................................... 82 

둘힞자 달 8일에 핫즈를 위한 이흐람을 하는 것과 미나로 

향하는 것에 대한 규정 .......................................................................... 82 

항목 ............................................................................................................ 116 

희생 제를 바치는 날 핫즈 순례자가 행해야 할 최선의 것들에 

대한 설명 ................................................................................................. 116 

항목 ............................................................................................................ 127 

타맛투으를 하는 자와 까린(결합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희생 

제물(담)의 의무에 대하여 ............................................................... 127 

항목 ............................................................................................................ 131 

핫즈 순례자 등에게 부과된 선을 권장할 의무에 대하여 ... 131 

항목 ............................................................................................................ 146 

순종(경배)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의 권장됨에 대하여 ..... 146 

항목 ............................................................................................................ 148 

방문(지야라)의 규정과 예절에 대하여...................................... 148 

주의 사항 ................................................................................................. 173 

선지자(그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의 무덤 방문에 대한 

규정 ............................................................................................................ 173 



 

 

항목 ............................................................................................................ 179 

꾸바 성원과 알바끼으 방문의 권장됨에 대하여.................... 179 

 
ko396v3.1 - 04/09/2026 


